
데
이
터
분
석
보
고
서

 

한
국
아
동 · 

청
소
년
패
널
조
사 :

김성은  황영식

2020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연구보고 20-R12-1





연구보고 20-R12-1

202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A b s t r a c t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주요한 영향변인인 양육태

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양육태도 인식’에의 

영향변인을 탐색하고 시사점 및 정책함의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또

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조사 자료로부터 의미 있

는 결과를 추출하는 동시에 자료의 구조와 양육태도 변인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활용 및 제안하고자 하였다.

2019년 조사 자료는 보호자와 원패널 청소년, 형제·자매 1인 이상 

등 3명 이상의 응답자가 한 가구로 묶이는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응답자는 패널 청소년이거나 그의 형제·자매이다. 이때, 

청소년 응답자를 개별 연구사례로 두고 분석하면 연구변인에 대하여 가

구 내 형제·자매 간 높은 상관을 가져 불안정한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다.

한편, 연구변인인 ‘양육태도 인식’은 가정 즉, 부모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동시에 한 가구 내에서도 개별 청소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특성이다. 즉, 가구 내 분산이 존재하는 동시에 가구 간 분산이 

공존하는 변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선절편 위계선형모형

(random-intercept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적용하여 자료와 

변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 모형은 가구라는 

상위 집단 속에 개별 청소년이 속한 구조를 가정하고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계수를 추정하는 모형이다.



분석자료는 KCYPS 2018 중1 코호트 2차년도의 청소년 1,745명, 

845가구(보호자) 자료이며, 영향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으로부

터 가구수준 분산 비율과 유의성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부모 및 가구 

관련 특성을 투입하며 설명된 분산의 양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양육태도 인식에 부계변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

데, 아버지는 자신의 개인특성(연령,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 양육방식을 

달리하였고 투입한 모계변인 가운데서는 유의한 변인이 없었다. 또한 

아침식사 제공과 부모와의 주말대화가 양육태도 인식에 가장 주요한 변

인으로 나타났다.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만족감이 높을수록 청소

년의 양육태도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하였고, 출생순서(막내일수록 긍정

적)와 자녀 연령(낮을수록 부정적)도 양육태도 인식의 영향요인으로 나

타났다.

연구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사례 비교, 문헌연구 등을 

통하여 정책 및 가정의 실천사항에 대하여 제언하였는데, 먼저 아버지교

육 내실화 및 참여율 제고와 관련하여 내용 체계를 보강한 다회기 프로그

램의 확대, 양육주체로서의 참여를 독려하는 교육 방법의 도입(자조모임 

등), 수요자의 참여 편의를 고려한 강좌 개설 등을 제안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육아지원 정책에 대하여서는 고용보험으로 한정된 재원을 별도기

금 또는 일반조세 등으로 재원의 변화 또는 다양화를 제안하였다. 마지막

으로 가정에서는 상호작용과지지 기능의 강화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식

사와 대화 등 함께하는 활동과 시간을 늘릴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자료와 연구변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모형을 적용

하여 가구 간 차이로 인한 분산 비율을 추정하였고, 형제·자매의 응답 

결과라는 대규모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형제·자매의 순서효과를 검증하

였으며, 양육태도 인식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을 연구 결과로 확인, 

관련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한 점 등이다.

주제어: 양육태도, 형제자매 효과, 위계선형모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주요변인인 양육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양육태도의 영향변인을 탐색하고 시사점 및 정책함의를 도출하

는데 목적이 있음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제2차년도 조사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

하는 동시에 변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활용 및 제안하고자 

하였음

- 조사 자료는 보호자와 패널 청소년, 형제·자매 등 3명 이상의 응답자가 한 

가구로 묶이는 data구조를 가지고 있음

- 양육태도는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시에 가정 내 개별 청소년의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가구 내 및 가구 간 분산 공존)

- 무선절편 위계선형모형(random-intercept Hierarchical Linear Model)

의 적용으로 자료 및 변인 특성에 부합하는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분석자료) KCYPS 2018 중1 코호트 2차년도(1,745명, 845가구)

○ (분석방법) 무선 절편 위계선형모형 적용 및 ICC(intraclass correlation) 

○ (분석구조) 영향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모형0)으로부터 가구수준 분

산 비율과 유의성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부모 및 가구 관련 특성을 투입하

며 설명된 분산의 양적 변화를 확인함

○ (연구모형) 4개의 경쟁모형 중 최종연구모형의 선택은 모형 적합도(model 

fit)와 편차통계량(deviance statistics)의 검증을 활용함



모형
투입 변인

개인수준 가구수준

모형0 x x

모형1 o x

모형2 o 부 배경(월소득, 부취업, 부학력, 부나이)

모형3 o 모 배경(월소득, 모취업, 모학력, 모나이)

모형4 o 부모 배경, 부모특성(행복감), 가구특성(자녀수)

3. 연구결과

○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산출하였음

주요 결과

1. 양육태도 인식에 부계변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며, 아버지는 자신의 특성(연령,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 양육방식을 달리하였음

2. 아침식사 제공과 부모와의 주말대화가 양육태도 인식에 가장 주요한 변인임

3.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양육태도 인식이 긍정적이었음

4. 출생순서(막내일수록 긍정적)와 자녀 연령(낮을수록 부정적)도 양육태도 인식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 ICC추정 결과, 양육태도 인식은 청소년 개인 간 차이가 가구 간 차이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가구에 따른 차이도 20.5%~34.7% 정도 차지하였음

4. 논의 및 시사점

○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사례 비교, 문헌연구 등을 통하여 정책 및 가정 

실천사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제언함

- (국가) 아버지교육 내실화와 참여율 제고, 지원 정책의 재정재원 변화

- (가정) 상호작용과 가정의 지지 기능 강화



주요결과 제 언

국가

⁃ 양육태도 인식에 부계변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

‐ 아버지는 자신의 특성(연령, 학력, 직업

유무)에 따라 양육방식을 달리하는데, 

변화하는 사회 속 새로운 아버지상 

부재가 원인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특히 남성 육아 및 자녀와 

소통/교류하는 시간과 기회 부족함

  

Ø

Ø

⁃ [교육] 아버지교육 내실화/참여율 제고

‐ 체계를 갖춘 다회기성 프로그램 확대

‐ 양육주체로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방법 도입(강의식과 자조모임 혼합)

‐ 수요자 편의(시간, 장소)를 고려한 강좌 개설

⁃ [정책] 지원 정책의 재원 변화/다양화

‐ 고용보험으로 재원이 한정되어 재정 부족/

부담과 수혜자가 한정 문제 발생

‐ 별도기금 또는 일반조세 고려 가능

가정

⁃ 아침식사 제공과 부모와의 주말대화가 

양육태도 인식에 가장 주요한 변인임

⁃ 자녀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청소년

의 양육태도 인식이 긍정적이었음

⁃ 출생순서와 자녀 연령도 양육태도 인식

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Ø

⁃ [부모] 상호작용과 지지 기능 강화

‐ 건강가족의 특징으로 함께 하는 시간과, 지

지적 관계, 소통, 정신건강, 위기 대처능력 

등이 공통요소로 추출됨

‐ 식사와 대화 등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

며 상호 지지 관계 구축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시사점 및 의의를 가짐

연구 의의

⁃ 가구 내 공통적 특수성과 가구 간 차별적 특수성을 고려한 모형을 적용하여, 가구 간 

차이로 인한 분산 비율을 추정

⁃ 패널 청소년 응답과 그 형제·자매의 응답을 동시에 활용하여 대규모 실증 자료를 통한 

형제·자매 순서효과를 검증함

⁃ 양육태도 인식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을 연구 결과로 확인, 아버지 양육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

⁃ 가족 간 교류/상호작용의 필요성 확인 및 제언으로서의 실천 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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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가정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가정은 인간

이 태어나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아동·청소년의 지적, 정의적 특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곳이다(김소현, 김아영, 2012). 그러한 영향력은 가정의 조건

과 상황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지만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와 같은 가정 구성원으

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크다. 부모는 초기 아동의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지적성장, 

사회화, 가치관 확립 등 모든 분야의 성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과 

가치관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영유아기를 지나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접어들수록 인간의 선장과 발달은 가정 외에 교육기관 등에서도 나누

어 담당하게 되고,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여전히 부모의 가치관과 

행동, 양육방식 및 태도 등은 개인의 내·외적 성장에 강력하며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장·발달 간의 관계를 다룬 여러 연구들은 자녀의 

심리·정서적 차원, 학업 및 학교생활 관련 요소, 신체적 발달과 건강,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문제행동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들로 자녀의 학업성취, 자존감, 자아개념의 성장에 관한 연구(Baumrind, 

1971; Carlson, Uppal & Prosser, 2000; Furnham & Cheng, 2000; Smith, 

2011),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허정철, 2010), 자녀의 

1) 제Ⅰ장은 김성은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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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형성에 주는 영향(Rakel, 2002; 모인선, 김희연, 2005), 자녀가 자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끼치는 영향(권미경, 김혜원, 안혜영, 이주

원, 2005) 등을 탐색한 연구가 있으며,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

을 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에서의 부정적인 면의 감소와 긍정적인 면의 증대가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 자기존중감, 사회성과 같은 심리·정서적 

영역, 행동특성, 성역할 등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가 연구되어왔고, 그 영향력이 

검증되었다(김현옥, 권동택, 2009). 그런데 부모의 양육태도(자녀가 인식하는 부

모의 양육태도를 포함)는 자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자녀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 및 자녀의 양육태도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

(박정연, 2009), 형제자매 유무, 형제자매의 성별, 형제자매 내에서의 출생 순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류효정, 2015; 이미현, 2016). 이는 가족 구성원이 서로 

독립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긴밀한 영향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는 자신의 신념과 애정을 바탕으로 자녀를 대하고, 자녀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등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의 태도를 수정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선택을 

한다. 이때 자녀가 여럿인 가정의 경우, 자녀 간 독립적인 방침을 두어 대할 수도 

있지만 한 자녀와의 경험을 통하여 다른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를 수정할 수도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첫째 자녀에게 잘 적용되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었다

면, 둘째 자녀에게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첫째 자녀와 

갈등을 경험했다면 부모 스스로 양육방식을 바꾸려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욱환, 2018). 또한 형제자매 출생순서, 성별 등 관련 

변인에 따라 부모애착뿐 아니라 또래애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도 한다(이재연, 

2004).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성장에 중대한 영향 요인이며 이는 부모로부터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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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로 미치는 일방향적 요인이 아닌,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자녀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교화되거나 수정되는 가변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영향을 

고려한 양육태도의 효과 및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였고, 

부모 양육태도 연구에서 형제자매 유무나 출생순서, 자녀 수 등은 중요하게 고려되

어왔다.

그러나 대부분 형제자매 변수를 고려함에 있어서 가구 내 한 조사 대상자에게만 

형제자매가 있는지, 형제자매 가운데 몇 번째 순서인지를 질문한 데이터를 기초로 

영향관계를 확인해왔다. 즉, 형제자매 모두를 조사대상자로 하여 진행된 조사는 

드문 실정이었다. 이 경우 각 자녀의 성별, 출생 순서, 연령 등은 분석 모형에 

투입할 수 있는 변수지만, 가구 내 다른 형제자매의 응답을 통하여 그 결과를 

검증할 수는 없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자녀의 양육태도 인식이 둘째 자녀와 다르

다’라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같은 가구 내의 첫째 뿐 아니라 둘째 자녀의 

양육태도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비교해야하지만, 가구 내 1인 청소년에게만 질문

할 경우 그러한 검증은 어렵다.

특히, 양육태도, 양육방식은 가구마다 서로 매우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

다. 양육태도 인식에는 청소년 개인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분산도 있을 것이나 

가구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분산도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집단 수준에서 발생하는 

분산이 큰 경우 집단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차원의 분석만으로는 정확한 영향

관계를 알기 어렵다. 서로 다른 청소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양육태도 인식의 

차이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가 혼합되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

교 1학년 두 코호트 각각 1,000명에 대하여 형제자매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데이터는 원패널의 형제자매도 원패널 청소년과 동일한 설문에 응답하여 

형제자매 간 영향관계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었으며, 기존에 실시해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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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조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원패널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 1인에 대한 

상호 영향관계를 대규모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출생순서, 자녀 수 등 형제자매 관련 변인을 투입하여, 부모 양육태도

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조사의 형제자매 부가조사에 응한 원패널과 형제자매, 

보호자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각 가정 간 차이(집단수준 분산)를 반영한 

분석으로 결과를 산출할 것이며, 결과에 따라 양육태도를 보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으로 만드는 부모 특성, 형제자매 관련 변인, 청소년 개인 특성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한 새로

운 연구방법의 적용을 제안하는 것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주요 영향변

인인 양육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정책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1. 양육태도 개념 정의와 관련 변인

2. 형제/자매 관계가 청소년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

3. 부모의 양육태도 인식과 형제자매 유형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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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2)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양육태도 

및 성격은 형제자매와 함께 가족 내 양육환경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하거나 자율성을 부여하고, 때로는 

다양한 문제해결 상황에서 조언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혹은 엄격한 태도로 

자녀의 성장을 지도하거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부모의 양육 속에서 함께 성장하게 되는 형제자매의 경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거나 발달 과정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변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형제자

매 관계가 청소년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양육태도와 형제자매 

유형과의 관련성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기존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양육태도 개념 정의와 관련 변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 설정의 첫 단계로서 자녀의 발달에 일차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가정은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접하

게 되는 사회체계이며, 기본적 행동양식을 체득해 나가는 성장환경을 제공한다. 

부모는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교육자로서 자녀에게 최초의 영향을 끼치게 되며 

2) 제Ⅱ장은 황영식 공동연구원이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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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인식은 향후 아동의 성장에도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은 그 정의를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초기 연구들 가운데 Becker(1964)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척도로 정의하였고, 이는 자녀의 지적, 

정서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한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바라보거나(Fishbein & Aizen, 

1975), 자녀를 향한 행동 및 기대(Parker, Tupling & Brown, 1979; Yoo, 

1989)로서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후 다양한 연구들은 자녀 양육을 위한 지속적이

고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을 강조(유안진, 1982; 김영희, 신희정, 채영문 2007; 

허정철, 2010; 서석남, 이상구, 임상호, 2012)하거나, 자녀에 의하여 지각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양식(조결자, 이명희, 2010)으로 양육태도를 정의하기도 

한다. 이는 초기의 부모 양육태도를 바라보던 관점이 부모 중심의 태도를 반영한 

반면, 이후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및 자녀가 받아들이는 방식에 

주안점을 둔 접근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가족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의 구성 및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면서 가족 구성원간에 대화, 행동 등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Lanz, Scabini, Vermulst & Gerris, 2001; 

Taniguchi & Ura, 2001).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기존 연구들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인은 자녀의 심리적, 인지적 성장을 반영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부모의 다양한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 자

존감, 자아개념의 성장에 관한 연구(Baumrind, 1971; Carlson et al., 2000; 

Furnham & Cheng, 2000; Smith, 2011), 의사소통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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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허정철, 2010), 자녀의 성격 형성(Rakel, 2002; 모인선, 김희연, 2005), 자

녀가 자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문제행동에 끼치는 영향(권미경 외, 2005), 

역할기대 및 사회적 지원(신숙재, 1997), 경제적 지원 관련(김신정, 김영희, 2007) 

등이 진행되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범주화하여 각각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뒤따르게 되는 자녀의 발달 과정의 특성을 살펴보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Kotchick & Forehand, 2002). 이들 연구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줄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심리적 변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조결자와 이명희(2010)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및 자아효능감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육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아 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함

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고(정은선, 조한익, 2009) 소명의식(정은선, 하정희, 김정수, 2015) 및 대인관

계능력 및 다문화수용성(권재환, 이선희. 2015)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가 밀착되어 있을수록 자녀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민주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태도

는 자녀의 이타심, 사회성, 협동심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김학령, 김정화, 

정익중, 2001; 이민영, 김광웅, 2001).

이러한 긍정적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들은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대해

서도 주목하였다. 정주영(2014)은 부모-자녀의 부정적 상호 작용이 우울, 분노를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부모로부

터 받은 억압, 스트레스, 폭력 등 부정적 상호작용은 청소년의 우울, 분노,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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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정적인 부모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적 고립을 강화하고(Choi, Choi & Kim, 2020), 성급함 

및 불안감 및 자살 시도 등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Bandelow et al., 2004). 문영숙(2011)은 부모의 부부갈등 및 지배적 양육태도

가 아동학대 및 정서적 부적응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했고, 이는 또한 

우울증 등 다양한 심리적 장애로 이어진다(Alonso et al., 2004).

송지현과 정소희(2014)는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민주적이고 

수용적으로 대하는지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여

건 이상으로 청소년의 자립의지를 지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Bögels과 

Brechman-Toussaint(2006)는 자녀의 불안감에 영향을 끼치는 부모의 양육태

도에 주목했다. 이들은 심리적지지, 믿음 등을 기초로 일관성을 가지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단 불안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아동의 정서적인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동시에 부모 스스로 인식하는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식, 자녀가 부모로부터 제공받는 양육환경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자녀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종합적인 양육태도의 기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Bögels & van Melick, 2004).

인지적 영역.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자녀의 인지적 변인에는 다양한 영역이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문제행동, 자기조절학습전략, 휴대전화 사용, 학교생

활 등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의 나이 및 경험의 

수준과 결부되어 자녀의 출생순서에 따라 지식의 전달이 일어나는데, 부모의 양육

태도는 첫 번째 양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가 가능해

진다(Bornstein, Cote, Haynes, Hahn & Park, 2010). 이 가운데 거부 및 강요

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자녀의 문제행동 및 과실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설명력



Chapter 2. 이론적 배경 | 13

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어머니에 비하여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육태도는 아들의 문제행동 발생 수준에 큰 영향력을 가지

고 있음이 확인되었다(Hoeve, Dubas, Eichelsheim, Van der Laan, Smeenk 

& Gerris, 2009). 이에 반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5세에서 10세까지 자녀의 문제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hompson, Hollis & 

Richards, 2003). 김동일 외(2013)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기조절학습전략

을 통한 학업미루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 민주적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 및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을 낮추는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혜, 2014; 임성범, 2017). 문선희(2013)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지배형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부모의 권위

적인 양육태도는 특히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들에 비하여 딸의 정서 발달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양육태도는 엄격한 처벌과 자녀와의 분리, 냉담함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Baumrind, 1968), 명확한 진로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현숙, 조한익, 2004). 이에 반해 부모의 수용

적, 방임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표현능력 및 사회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niguchi & Ura, 2001). 김영린과 이기학(2011)은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는 것을 

보였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Ishak, Low & Lau, 2012; 서석남 외, 2012), 그 영향력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정은선, 이자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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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제/자매 관계가 청소년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형제자매 관계가 청소년 성장 및 발달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East(2009)는 개개인의 성장과 관련된 주요한 경험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의 형

제자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형제자매의 구성과 학습 성과 및 행동양식

에 주목한 연구(Blake 1986; Blake 1989; Downey 1995; Goldscheider & 

Goldscheider 1998; Steelman, Powell, Werum & Carter, 2002), 물리적, 

심리적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들의 발달에 관한 연구(Ishizaki et al., 2005; 

Lobato, Kao & Plante, 2005; Orsmond & Seltzer 2009; Petalas, Hastings, 

Nash, Lloyd & Dowey, 2009), 형제자매의 태도 및 행동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Barnes & Austin, 1995; Duncan, Duncan & Hops, 1996; Kornreich, 

Hearn, Rodriguez & O’Sullivan, 2003) 등이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에서 청소

년 성장 및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형제자매 관련 변인으로 형제자매의 출생순

서, 성별, 성장시점, 애착관계 등이 다루어졌고, 이 외에도 문제 해결 방식, 교육성

과, 사회 적응 등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배경요인. 형제자매 관계 자체의 배경요인들로는 출생순서, 나이, 성별, 형제자

매 수, 장애유무 등이 해당하는 데 이러한 변인들이 어떻게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Yu와 Gamble(2008)

은 나이 어린 동생들에 비하여 나이 많은 자녀의 경우, 드러난 문제행동에 양육환

경이 보다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고, 나이가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내재적 문제의 발생에도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출생 순서에 따른 

형제자매 차이의 분석은 보다 의도된 정서적 지원과 개입을 통하여 개별적인 자녀

의 성장을 이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Feinberg, Solmeyer & 

McHale, 2012; Tudor & Lerner, 2015). 또한 첫째에 비하여 둘째의 경우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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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더 큰 돌봄을 받고 낮은 수준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첫째의 양육으로부

터 얻었던 경험을 토대로 둘째 양육 시에 시행착오를 덜 하게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Jensen & McHale, 2017). 또한 가족 내 주어진 자원 환경 속에서 형제자매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첫째가 부모와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반면, 둘째 이하의 경우에서 더 위험하고 반항적 행동을 하는 경향

이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Sulloway, 1996). 

이성형제와 함께 성장하는 것은 성별이 다른 또래집단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고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성과의 관계에서의 자신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반면(Doughty, Lam, Stanik, McHale, 2015), 

동성애의 존재는 같은 성의 형제자매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선호를 강화할 가능성

이 있다(VanderLann, Blanchard, Wood & Zucker, 2014). 형제자매 관계의 

발전과 관계되어 이러한 동성 간의 애착 및 기대는 이성간의 상호작용에 비하여 

더 큰 질적인 성장을 가지게 되고, 특히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Buist, Deković, Meeus & Van Aken, 2002). 부모의 성별과 형제자매의 

성별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함께 겪으면서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의 관계를 

특정한 심리적 관계형성 및 애착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 

Karwath, Relikowski and Schmitt(2014)는 형제자매의 구조와 교육적 성취

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자원희석(resource dilution)가설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한정된 가정 내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하는 존재로서 성장하게 된다고 하였고, 

연구자들은 형제자매 수의 증가는 첫째에 비하여 둘째 이하의 자녀들의 교육적 

성취가 낮아질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 형제자매의 수와 교육적 성취간의 역의 관계가 성립함을 보였고, 특히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에 그 영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gum과 

Blacher(2011)는 지적/정서적 장애유무에 따른 형제자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

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일반적인 자녀의 경우 남매로 이루어진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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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어머니의 애착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장애를 가진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성으로 이루어진 형제자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수준이 높게 나타나

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모의 갈등은 양측 모두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성 함양과 형제자매의 장애유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발달.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형제자매 관계가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특히, 감성적인 측면인 질투, 경쟁심, 개방성 

및 영·유아기에서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사춘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한 심리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Downey와 Condron(2004)는 형제자

매간의 관계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갈등을 겪는 경쟁자(Resource Dillution), 

혹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자원(Siblings as Resource)으로서 바라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와 형제자매 수는 음의 상관관

계를 가지는 반면, 이들의 사회성 및 대인관계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Larson & Richards, 1994; McHale & Crouter, 1996; Dunn, 2002). 

Volling, McElwain and Miller(2002)는 형제자매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투와 

부모 역할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형제자매간의 이러한 질투는 

특히 감정절제 및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보는 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존

감 강화 및 애착 형성(Rauer & Volling, 2007), 공정성에 대한 인식(Loeser, 

Whiteman & McHale, 2016), 감성적 이해수준(Kramer, 2014)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형제자매간의 상호작용은 종종 분노, 좌절, 행복 등 다양한 심리적 

반응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관계는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빈번하게 이루어진

다(Kramer & Kowal, 2005). 

형제자매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부모와의 관계와 함께 전체적인 가족 환경 

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공격성을 낮추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고

(Yoon, 2008; 김민서, 전수영, 조연수, 전훈정, 2018), 이에 더하여 좋은 형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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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처방법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문제 상황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명선, 남경아, 2009). 이러

한 연구들은 물리적, 심리적으로 가까운 부모 및 형제자매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장기적인 삶의 태도 및 가치관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 수준 역시 다양한 형제자매 속에서 적절하게 통제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신은숙, 조영채, 2012). 

Campione-Barr, Lindell, Giron, Killoren and Greer(2015)는 형제자매간 

관계의 질적 수준과 개방성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영·유아기에 어머니

의 영향력이 개방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반면, 시간이 흐르면서 형제자매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됨을 밝혔고 또한 형제자매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개방적 태도는 그 

상호관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정서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였다. 

Conger와 Little(2010)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춘기를 겪으면서 발생하게 되는 

형제자매 관계에 중심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사춘기는 개개인이 미성년

자에서 성인의 역할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는 첫 단계로서 부모 및 형제자매로부터 

독립심을 가지고 이성 및 친구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과정으로 

보고 정체성의 확립을 하게 되는 지점으로 인식한다. 사춘기에 겪게 되는 이러한 

형제자매와의 관계성 약화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재정적 독립과 결정(Arnett, 

2004), 이성 교제 및 직업 교육(Larson, Wilson, Brown, Furstenberg & 

Verma, 2002) 등 실질적인 사회 경험을 체득하면서 다시 결속력을 강화하고,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인지발달. 형제자매 관계가 청소년의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학업 관련 성취도와 문제행동에 대한 폭넓은 논의들을 포함하는데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족환경의 변인들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차적인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개별 변인들이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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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하여 종합적인 청소년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Tillman(2008)은 특수한 형태의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언어능력 

및 학업성적, 대학 진학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는 평균적으로 

보통의 형제자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 비하여 입양되었거나 재혼, 이복형제 

등의 경우 학업 성취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별, 출생 

순서 등 기타 배경변인들을 고려한 대학 진학 가능성은 개별 가족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점은 단순한 동복형제자매에 비하여 

특수한 형태의 형제자매의 경우 보다 복잡한 인지 발달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Tillman 2008; Zill 1988). Knoester와 Plikuhn(2016)은 학교생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 능력의 발달에 형제자매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들은 40가구의 형제자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먼저 출생

한 형제자매의 언어능력 관련 인지수준과 습관이 어린 동생들에게 영향을 끼침을 

확인했고, 특히 개별적인 학교 밖 독서 습관과 함께 먼저 출생한 형제자매가 가지

고 있는 태도, 가치, 정체성 및 사회적 관계가 다른 형제자매의 독립적인 읽기 

습관에 영향을 끼치게 됨을 밝혔다.

부모로부터의 비교나 사회적 척도로부터의 우열 관계 설정은 형제자매 간에 

서로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게 되기도 하고(Festinger, 1954), 개별적인 가정 내 

경험은 어떻게 가정환경이 사회적 문제행동을 야기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Lam, Solmeyer & McHale, 2012). 또한 먼저 출생한 형제자매의 문제 

행동은 더 어린 형제자매의 향후 행동양식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Low, Snyder 

& Shortt, 2012)하거나 사회적 고립 등을 야기하며(Bullock & Dishion, 2002; 

Shortt, Capaldi, Dishion, Bank & Owen, 2003), 특히 남자형제간의 잦은 

갈등과 낮은 정서적 교류는 직접적인 형제자매 간 따돌림이나 학교에서의 괴롭힘

으로 이어진다(Menesini, Camodeca & Nocentini, 2010). 이처럼 형제자매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들은 자기절제 및 정서적 이해의 폭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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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음주, 약물복용 등 향후 부정적인 행동 및 상호작용을 통한 반사회적 행동에 

같이 참여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Stormshak, Bullock & Falkenstein, 

2009; Whiteman, Jensen & McHale, 2017).

3. 부모의 양육태도 인식과 형제자매 유형과의 관련성

부모의 양육태도 인식에 형제자매 관련 변인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형제자매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정생

태계(family ecology)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 형제자매가 하위구조를 이루

고 있음을 강조해 왔다(Bank, Burraston & Snyder, 2004; Garcia, Shaw, 

Winslow & Yaggi, 2000; McHale, Updegraff, Tucker & Crouter, 2000; 

Snyder, Bank & Burraston, 2005). 이를 중심으로 양육태도와 형제자매 유형과

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기존 연구들은 형제자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배경요인을 

중심으로 한 접근(Perlman, Siddiqui, Ram & Ross, 2000; 도미향, 윤지영, 

2004; 박영애, 전귀연, 2009)과 상호작용 및 심리적 영향을 중심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 관계를 살펴보는 접근 방식(Hoffman, 1991; Hudson & Rapee, 

2004; Criss & Shaw, 2005)들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구조적 변인으로 형제자매의 수, 성별, 나이 차이 등이 주요 변인으로 나타

났고, 이 외에도 부모-자녀 간 관계, 심리적 접근 방식, 문제 상황 관리 등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적 변인. 형제자매의 구조적 변인이란 한 가족 안의 형제자매가 가족 내에

서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라 가지게 되는 지위로서 형제자매의 수, 나이차이, 출생

순위, 성별 및 기타 특수한 구조적 형태 등을 포함한다(박영애, 전귀연, 2009).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배경요인들이 어떻게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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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보여준다. Bobbitt-Zeher와 Downey(2013)는 형

제자매의 수가 양육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대부

분의 기존연구에서 교육적 성과와 형제자매의 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 밝히고 있는 반면, 사회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였다. 추가로 형제자매의 유무를 비교하여 영·유아기부터 사춘

기에 이르기까지의 성장과정을 살펴본 결과 형제자매의 유무가 사회성에 미치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고, 특히 부모양육으로부터의 영향이 시간

이 지남에 따라 그 사회성의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녀들은 다양한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부모의 양육환

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형제자매간 관계 및 가족 내 역할 설정 등에 대한 보다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Dunn, 2007). 

형제자매의 나이는 특히 사춘기 등의 주요한 인식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미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 이상의 형제자매를 가지게 되는 

경우 부모는 그들의 나이 차이를 고려하면서 비교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양육태도

를 취하고(Feinberg, Neiderhiser, Simmens, Reiss & Hetherington, 2000), 

때로는 그 정도에서도 부모 간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Furman & Lanthier, 

2002). 또한 형제자매간의 갈등상황에 직면한 부모는 연령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의 강요나 억압, 반대 등의 해결전략을 수행하는 등 가족 내 비대칭적인 힘의 

역학관계를 이용하여 양육을 시도한다(Recchia, Ross & Vickar, 2010). 그리고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의 경우 부모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수준이 높거나(Van 

Volkom, Dirmeitis & Cappitelli, 2019) 위험한 행동에 대한 부모의 관리감독 

수준이 높아지는 등(Averett, Argys & Rees, 2011) 출생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제자매의 구조적 변인들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드러났다. Bank, Burraston and Snyder(2004)는 형제자매의 성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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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반사회적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양육태도 수립전략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였

고, 형제, 자매, 남매 등 성에 따른 형제자매의 구조적 차이와 연계된 양육태도도 

사회적 고립과 자기절제 등의 수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Boisvert, Vaske, Taylor & Wright, 2012). 그리고 형제자매의 문제행동을 

관리하기 위한 가족 내 양육환경의 인종별 차이가 존재하거나, 입양, 이복형제 

및 쌍둥이와 같은 특수한 구조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형제자매의 갈등관계 및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인 부모의 양육전략과 관련된 폭넓은 논의도 존재한

다(Deater‐Deckard & Dunn, 2002; Neiderhiser, Reiss & Hetherington, 

2007; Buist et al., 2014). 

상호작용 및 심리적 영향. 형제자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부모-자녀 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서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로를 최초의 관찰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행동이나 태도를 동조하거나 자신

의 추후 행동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는 등 부모의 양육전략 수립을 

위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제자매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태도와 스트레스 등을 대처하는 요령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해석하는 방법 

및 가치판단 등의 기준을 반영한다(Aghi & Bhatia, 2014). Barrett, Fox and 

Farrell(2005)은 심리적 불안정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의 경우에 그 부모의 자녀

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아지고, 그 상호작용의 수준이 보통의 가정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통제 수준의 증가는 자녀들이 처한 

심리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이는 형제자매간의 상호작용

은 부모의 개인적 성향으로부터 발생하는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기존 

연구(Meunier et al., 2011) 및 정서적 발달문제를 가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Hudson & Rapee, 2005) 등을 통하여 그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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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한다.

Richmond, Stocker and Rienks(2005)는 8-16세의 형제자매에 대한 장기적

인 종단연구를 수행하여 형제자매 관계의 질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가 어떻

게 우울증 등 심리적 장애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특히 형제자매 

관계에 따른 부모의 서로 다른 양육태도가 동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보였고, 특히 그러한 개별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적응이 앞으로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음을 밝혔다.



제3장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2. 측정 변인

3.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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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3)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8 중1 코호트 2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차년

도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청소

년의 형제자매까지 조사에 포함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원패널의 

청소년과 그의 형제자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이다. 개인 수준의 자료는 원패널 

2,438명(70.1%)과 형제자매 1,038명(29.9%)을 포함한 총 3,476명, 2,427가구

의 자료이다. 이 중 외동이거나(358명), 형제자매의 응답이 없는 경우(1,117명), 

형제자매의 응답이 있지만 형제자매의 나이가 7세 이하(22명)인 케이스를 삭제하

였다. 또한 연구변인에 결측 값이 있는 청소년(8명), 부모(107가구) 및 해당 부모

에 속한 청소년(226명)을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1,745명, 845가구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2. 측정 변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종속변인인 양육태도는 부모의 따스함, 거부, 자율지지, 강요, 구조제

공, 비일관성으로 측정하였다.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청소년과 부모 

3) 제Ⅲ장은 김성은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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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였다. 이 중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6개의 하위요인, 24개 문항은 <표 Ⅲ-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1 부모 양육태도 조사 문항

하위변인 조사 문항

따스함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4)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거부

5)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6)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7)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8)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자율지지

9)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10)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11)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12)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강요

13)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14)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15)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16)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 라고 하신다

구조제공

17)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18)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19)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20)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

비일관성

21)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22)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23) 부모님은 나에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24)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1) 종속변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님의 본인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소년들

에게 질문한 조사로 측정하였다.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은 긍정적 양육태도

를, 거부, 강요, 비일관성은 부정적 양육태도를 나타낸다. 따스함은 사랑과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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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등의 표현이고(Skinner, Johnson & Snyder, 2005), 자율지지는 자녀의 

시각과 관점을 수용하고, 자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며, 자녀의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의 특성을 의미한다(Grolnick, Deci, & Ryan, 1997). 구조

제공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규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

며, 사회적 기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등 근거를 제공하는 일련

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소현, 김아영, 2012).

거부는 싫어하는 감정, 혐오감, 적대감 등의 표현이나 가혹하거나 짜증스러운 

부모의 반응 등을 포함하며, 강요는 과잉통제, 아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재적

인 양육방식을 의미하고, 비일관성은 자녀의 행동에 있어 그 방법과 결과 등 전 

과정에 대한 일관성 없고 임의적인 간섭을 의미한다(Skinner, Johnson & 

Snyder, 2005).

그러므로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은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 강요, 비일관성

은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양육

태도 척도는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따스함, 거부, 자율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등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점

수는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4문항의 합계 점수이다.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별 기술통계

는 <표 Ⅲ-2>와 같다.

표 Ⅲ-2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별 기술통계와 신뢰도
(N=1,745명)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

따스함 12.85 2.28 -0.20 -0.23 0.881

거부 7.45 2.53 0.45 -0.21 0.806

자율지지 12.61 2.36 -0.40 0.34 0.867

강요 8.63 2.45 0.08 -0.32 0.751

구조제공 11.82 2.08 -0.16 0.76 0.757

비일관성 8.18 2.44 0.13 -0.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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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의 평균점수는 약 12

점으로 분석되어 학생들이 느끼는 양육태도가 해당 문항에 대체로 동의하는 수준

인 ‘그렇다’ 또는 그 이상으로 응답했음을 보여준다. 그 중 따스함의 평균이 

12.85(sd=2.28)로 가장 높았으며, 구조제공의 평균은 11.82(sd=2.08)으로 가장 

낮았다. 세 하위변인의 왜도는 모두 음수로 나타나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였다. 첨도는 따스함은 음수를 보여 정규분포에 비해 다소 평평한 분포를 자율지

지와 구조제공은 양수로 비교적 뾰족한 분포를 보였다. 긍정적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의 최소값은 4, 최대값은 16이었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거부, 강요, 비일관성)의 평균은 약 8점이고, 이는 

평균적인 응답이 ‘그렇지 않음’과 ‘그렇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 양육태도 중 거부의 평균이 7.45(sd=2.53)로 가장 낮았으며, 강요의 

평균이 8.63(sd=2.45)로 가장 높았다. 세 하위변인의 왜도는 모두 양수로 나타나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였다. 첨도는 모두 음수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평평한 

분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6개의 하위변수는 |왜

도|<3, |첨도|<10에 포함되어 대체로 정규분포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Kline, 

2011).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의 최소값은 4, 최대값은 16이었다.

′계수를 통한 신뢰도 추정 결과 따스함(.881), 거부(.806), 자율지지

(.867), 비일관성(.800)은 0.8이상, 강요(.751)와 구조제공(.757)은 0.7 이상의 

값을 보여 대체로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인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따스함(=.014, =.992), 거부(=.030, 

=.981), 자율지지(=.022, =.984), 강요(=.066, 

=.885), 구조제공(=.023, =.987), 비일관성(=.040, 

=.957) 중 강요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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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수준변인

개인수준변인은 청소년특성(나이, 성별, 아침식사), 형제자매특성(출생순서), 

부모와 대화시간(주중, 주말), 부모의 만족(학교성적, 학교생활)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청소년특성, 형제자매특성, 부모와 대화시간은 청소년 본인의 응답이며, 

부모의 만족은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과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응답 

결과이다. 개인수준변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변수 값은 <표 Ⅲ-3>과 같다.

표 Ⅲ-3 개인수준변인 설명 및 변수 값 

변인 내용 값

청소년 

특성

나이 학생 만 나이 2019-(기입 생년)

성별 학생 성별 0 = 여자, 1 = 남자 

아침식사 지난 일주일 간 아침식사 한 날 직접 기입(0~7일)

형제

자매

특성

출생순서 전체 형제자매 중 본인 순서 직접 기입

부모와

대화

시간

주중

부모님(양육자)과 대화시간

0 = 전혀 안 함

1 = 30분 미만

2 = 30분~1시간 미만

3 = 1시간~2시간 미만

4 = 2시간~3시간 미만

5 = 3시간~4시간 미만

6 = 4시간 이상

주말

부모의

만족

학교성적 지난학기(2019-1학기) 성적 만족도
1 = 매우 불만족

2 = 불만족

3 = 보통

4 = 만족

5 = 매우 만족
학교생활

지난학기(2019-1학기)

학교생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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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나이는 2019에서 기입한 생년을 빼서 활용하였으며, 성별은 여자=0, 

남자=1로 리코딩 하였다. 부모와 대화시간은 주중 대화시간과 주말 대화시간을 

구분하였고, 각 변인을 7개의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만족은 청소년의 학교

성적에 대한 만족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개인수준변인의 기술통계는 <표 Ⅲ-4>와 같다. 

표 Ⅲ-4 개인수준변인 기술통계4)
(N=1,745명)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 특성

나이 8 19 13.59 2.13

성별 0 1 0.52 0.50

아침식사 0 7 4.87 2.22

형제자매특성 출생순서 1 5 1.68 0.68

부모와 대화 시간
주중 0 6 2.79 1.30

주말 0 6 3.51 1.46

부모의 만족
학교성적 1 5 3.39 0.91

학교생활 1 5 3.74 0.86

분석에 포함된 청소년은 8세~19세이며, 52%가 남학생이다. 아침식사는 일주

일에 평균적으로 4.87번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인 청소년부터 다섯째인 청소

년까지 존재하였고, 첫째는 752명(43.1%), 둘째는 825명(47.3%), 셋째는 150명

(8.6%), 넷째는 16명(0.9%), 다섯째는 2명(0.1%)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대화시간 

응답 평균은 주중 2.79점, 주말 3.51점으로 주말에 대화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 

부모의 만족도는 학교성적(3.39)에 비해 학교생활(3.74)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 

4) 코딩 변경한 변수는 변경된 코딩값으로 산출한 기술통계임(<표Ⅲ-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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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수준변인

가구수준변인은 배경(월 소득, 부취업, 모취업, 부학력, 모학력, 부나이, 모나

이), 부모특성(행복감), 형제자매특성(자녀 수)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가구수준

의 모든 변인은 보호자의 응답 결과이며, 구체적 내용과 변수 값은 <표 Ⅲ-5>와 

같다.

표 Ⅲ-5 가구수준변인 설명 및 변수 값

변인 내용 값

배경

월 소득 (보호자)월평균 가구소득

0 = 소득 없음

1 = 100만원 미만

2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1 = 1,000만원 이상

부취업
지난 일주일 간 근로 여부 1 = 예, 0 = 아니오

모취업

부학력

최종 학력

0 = 학교 안 다님

1 = 초등학교 졸업

2 = 중학교 졸업

3 = 고등학교 졸업

4 = 2~3년제 대학 졸업

5 = 4년제 대학 졸업

6 = 대학원 졸업(석사·박사)

모학력

부나이
만 나이 2019-(기입생년)

모나이

부모

특성
행복감 전반적 행복감

1 =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2 = 불행한 사람이다

3 = 행복한 사람이다

4 =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형제자매

특성
자녀 수 부모의 자녀 수 직접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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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변인 중 월 소득은 12개 수준으로 측정하였고, 부모의 취업은 지난 일주일 

간 근로 여부를 나타낸다. 학력은 7개의 수준으로 측정하였고, 부모의 나이는 

청소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가구수준변인의 취업 여부와 학력, 나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부모 특성인 행복감은 4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가구수준변인의 기술통계는 <표 Ⅲ-6>과 같다. 

표 Ⅲ-6 가구수준변인 기술통계5)
(N=845명)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배경

월 소득 1 11 5.70 1.91

부취업 0 1 0.93 0.26

모취업 0 1 0.71 0.45

부학력 0 6 4.20 1.05

모학력 0 6 4.04 0.97

부나이 36 62 46.25 3.64

모나이 30 56 43.57 3.27

부모특성 행복감 1 4 3.04 0.40

형제자매 특성 자녀수 2 7 2.35 0.59

월 소득은 평균적으로 약 500만원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93%, 어머니의 71%가 

근로 중이다. 평균적인 학력은 아버지가 높았는데, 아버지는 4년제 대학 졸업의 

학력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고, 어머니는 2-3년제 대학 졸업의 비율이 31.7%

로 가장 높았다. 나이는 아버지의 나이가 많았고, 아버지 나이 평균은 46.25세, 

어머니 나이의 평균은 43.57세였다. 부모가 느끼는 행복감의 평균은 3.04로 평균

적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녀수는 2명~7명이었고, 

2명의 자녀가 있는 보호자는 589명(69.7%), 3명의 자녀는 227명(26.9%), 4명의 

자녀는 24명(2.8%), 5명, 6명, 7명은 각각 2명(0.2%), 2명(0.2%), 1명(0.1%)로 

나타났다.

5) 코딩 변경한 변수는 변경된 코딩값으로 산출한 기술통계임(<표Ⅲ-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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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KCYPS 2018 2차년도 조사에서는 원패널 청소년에 대한 조사와 함께 패널의 

보호자, 패널의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원패널 청소년과 

그의 형제자매는 동일 부모를 공유하고 있어 서로 독립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패널과 형제자매가 부모에 포함되는 2수준의 위계적인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비독립적인 자료의 구조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층모형(2-level 

random effect multilevel model)을 설정하고(Hox, Moerbeek & Van de 

Schoot, 2010), HLM 7.0(Hierarchical Linear Modeling)프로그램을 통해 분

석하였다.

이 연구에 적용한 모형은 청소년(개인수준), 부모(집단수준)의 2수준으로 구성

된 무선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Raudenbush & Bryk, 2002)이

다. 원패널과 형제자매처럼 쌍을 이루는 자료(dyadic data)의 경우 한 집단 내 

소속원이 2명인 것으로 안정적인 추정을 위하여 무선효과(Random slope)는 도

입하지 않았다. 본 모형을 통하여 청소년과 부모 변인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평균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부모의 차이

로 발생하는 양육태도 분산의 비율을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모형은 식(1), (2)과 같다. 

[1수준: 개인수준]

     ⋯     ∼    식(1) 

[2수준: 가구수준]

     ⋯     ∼    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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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에서 는 종속변인으로써 부모의 자녀인 개인의 양육태도(따스함, 거

부, 자율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측정치를 나타낸다. 는 개인수준변인

으로 개인 특성(나이, 성별, 아침식사), 형제자매특성(출생 순서), 부모와 대화시간

(주중, 주말), 부모의 만족(학교성적, 학교생황) 등을 포함한다. , 는 개인수

준의 계수로 부모에 속한 개인수준의 평균인 형제자매간 평균과 개인수준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는 개인수준변인을 통해 설명하지 못하는 부모의 

형제자매별 양육태도의 무선오차를 의미한다. 무선오차의 분산인 는 부모 내 

개인 간 분산인 형제자매간 분산을 나타내는 무선효과 모수이다.

식(2) 가구수준모형은 개인수준 계수 , 를 가구수준변인을 통해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다. 는 가구수준변인으로 배경(월 소득, 부모 취업여부, 부모 학

력), 부모특성(행복감), 형제자매특성(자녀 수) 등을 포함한다.  , 는 가구수준

의 계수로 형제자매의 평균을 설명하기 위한 전체 평균과 가구수준변인의 영향력

을 의미한다. 는 가구수준변인을 통해 설명하지 못하는 부모별 양육태도의 

무선오차를 의미하며, 는 부모 간 분산을 나타내는 모수이다.

연구 변인은 분석 결과의 의미 있는 해석과 모형의 가정에 부합하기 위해 변환하

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나이는 모든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2019에서 생년을 뺀 

값으로 변환하였고, 성별은 더미코딩(0=여자, 1=남자) 처리하였다. 부모와 대화시

간, 월 소득, 부모의 학력 등 절대 영점이 정수 값을 갖도록 입력되어 있는 변인은 

변수 값을 0부터 할당하도록 변환하였다. 또한 평균적인 청소년에 대한 결과 해석

이 용이하도록 대부분의 독립변수는 전체 평균으로 센터링(grand-mean 

centering)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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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개인수준변인 자료변환방법 및 센터링 여부

변인 기존 값 자료 변환 방법 센터링

개인 특성

나이 생년 기입 2019-생년 ○

성별 1 = 남자, 2 = 여자 0 = 여자, 1 = 남자 ×

아침식사 직접 기입(0~7일) - ○

형제자매

특성
출생순서 직접 기입 - ○

부모와 

대화 시간

주중

1 = 전혀 안 함

2 = 30분 미만

3 = 30분~1시간 미만

4 = 1시간~2시간 미만

5 = 2시간~3시간 미만

6 = 3시간~4시간 미만

7 = 4시간 이상

0 = 전혀 안 함

1 = 30분 미만

2 = 30분~1시간 미만

3 = 1시간~2시간 미만

4 = 2시간~3시간 미만

5 = 3시간~4시간 미만

6 = 4시간 이상

○

주말

부모의 만족

학교성적 1 = 매우 불만족

2 = 불만족

3 = 보통

4 = 만족

5 = 매우 만족

- ○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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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가구수준변인 자료변환방법 및 센터링 여부

변인 기존 값 자료 변환 방법 센터링

배경

월 소득

1 = 소득 없음

2 = 100만원 미만

3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2 = 1,000만원 이상

0 = 소득 없음

1 = 100만원 미만

2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1 = 1,000만원 이상

○

부취업
1 = 예, 0 = 아니오 - ○

모취업

부학력
1 = 학교 안 다님

2 = 초등학교 졸업

3 = 중학교 졸업

4 = 고등학교 졸업

5 = 2~3년제 대학 졸업

6 = 4년제 대학 졸업

7 = 대학원 졸업(석사·박사)

0 = 학교 안 다님

1 = 초등학교 졸업

2 = 중학교 졸업

3 = 고등학교 졸업

4 = 2~3년제 대학 졸업

5 = 4년제 대학 졸업

6 = 대학원 졸업(석사·박사)

○

모학력

부나이
생년 기입 2019-생년 ○

모나이

부모 특성 행복감

1 =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2 = 불행한 사람이다

3 = 행복한 사람이다

4 =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 ○

가구 특성 자녀 수 직적 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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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된 연구변인의 영향력을 변인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확인하고자 투입변

인을 특성별로 그룹화하여 순차적으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단계별로 투입된 변인

은 <표 Ⅲ-9>와 같다.

표 Ⅲ-9 투입 변인에 따른 단계별 모형

모형
투입 변인

개인수준 가구수준

모형0 x x

모형1 o x

모형2 o 부 배경(월소득, 부취업, 부학력, 부나이)

모형3 o 모 배경(월소득, 모취업, 모학력, 모나이)

모형4 o 부모 배경, 부모특성(행복감), 가구특성(자녀수)

모형0은 기초모형(null model)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를 

추가하지 않는 모형이다. 이 모형을 통해 자료에 존재하는 수준별 분산을 산출하여 

개인(청소년)수준과 가구수준의 분산 비율을 통해 HLM모형의 적용 적절성을 판

단할 수 있다. 또한 설명변수가 투입된 다른 모형과 비교를 통해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모형1은 기초모형에 개인수준변인을 추가한 

모형이다. 해당 모형의 분석을 통해 개인수준변인으로 추가적으로 설명되는 양육

태도의 분산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2, 모형3은 모형1에 각각 부, 모의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다. 이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 중 부모의 양육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무엇인지 비교할 수 있다. 모형4는 모형1에 부모배경과 함께 부모

의 특성(보호자의 행복도), 가구특성(자녀 수)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하고자 다양한 평가 준거를 활용하였

다. 우선 동일한 집단에 속해있는 관찰치 간의 상관을 의미하는 집단 내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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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class correlation: ICC)를 확인하였다. ICC는 관찰치의 독립성 가정이 

위배되는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ICC가 크면 관찰 자료가 비독립적이며 다층모

형의 적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ICC를 확인하여 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하며, 양육태도의 분산 중 부모에 의한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고자 

한다. ICC는 식(3)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식(3)

또한 다층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수준 무선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

였다. 가구수준의 무선효과 모수인 의 유의성을 통해 부모 간 양육태도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고, 다층모형 적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간 비교를 위해서 기초모형에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

을 수준별(개인수준, 가구수준)로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기초모형과 기초모형에 

개인수준변인을 추가한 모형1의 설명된 분산을 비교하여 개인수준변인이 부모 

양육태도의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적절성을 비교하고자 모형 적합도(model fit)를 확인하였

다. 내재된 두 모형의 비교를 위해 편차통계량(deviance statistics)을 산출하였으

며, 값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검증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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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6)

1. 따스함

‘따스함’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따스함’의 절편 12.840, 개인수준 분산 

3.398, 가구수준 분산 1.799로 청소년이 지각한 ‘따스함’의 분산은 청소년 개인차에

의한 분산이 가구수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분산에 대한 가구수

준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집단 내 상관계수 ICC(Intra-class Correlation)가 

0.346으로 전체 분산 중 약 34.6%는 가구가 다름에 의하여 유발되었으며, 가구수

준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과 가구의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

하여 ‘따스함’에 대한 영향변인을 분석하였다. ‘따스함’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

과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 따스함 기초모형 분석결과

모형 계수 ICC

고정효과 절편(표준오차) 12.840(0.064)***

무선효과
개인수준 분산 3.398

.346
가구수준 분산 1.799***

***<.001 

6) 제Ⅳ장은 김성은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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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준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1을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따스함’ 인식이 높았고, 일주일간의 아침식사 횟수, 부모님과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님의 양육태도가 따스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부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1을 보면 개인수

준에서는 모형1에서 유의하였던 성별, 아침식사 횟수, 주말 대화 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추가로 부모님과의 주중 대화시간(+)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

났다.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취업한 경우일수록 

‘따스함’인식이 높아졌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모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2를 보면 개인수

준에서는 모형1과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따스함’ 인식이 높았고, 일주일

간의 아침식사 횟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님

의 양육태도가 따스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만이 

유의하였다.

모형3에서는 개인수준 변인 중 성별, 아침식사 횟수, 주중과 주말의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유의하였고,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 아버지 취업여부, 

아버지 학력 변인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버지의 학력의 계수는 

음수로 나타나,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인식하는 따스함의 정도는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변인들을 보면, 청소년의 연령과 

형제자매 내 출생순서, 부모의 학교성적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고, 가구수준에서

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학력, 연령, 주 양육자의 행복감, 자녀수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형제자매 수 및 출생순서 등의 형제자매 효과는 발견되

지 않았다.

기초모형에 비하여 추가로 설명된 분산의 양이 가장 많은 모형은 모형2.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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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3이었다. 그러나 모형2.1에 비하여 모형3에서의 deviance 개선이 없었고, 

추가 투입된 변인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도 손실을 고려하여, 모형 간명성 

원칙에 따라 ‘따스함’에 대한 연구모형은 모형2.1로 판단하였다.

표 Ⅳ-2 따스함 모형별 분석결과

모형 모형1 모형2.1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12.713(0.076)*** 12.730(0.076)***

개인

수준

나이 -0.021(0.030) -0.016(0.028)

성별 0.251(0.097)* 0.215(0.098)*

아침식사 0.148(0.024)*** 0.129(0.025)***

출생순서 0.145(0.088) 0.160(0.088)

주중 대화시간 0.110(0.060) 0.146(0.064)*

주말 대화시간 0.294(0.054)*** 0.257(0.057)***

학교생활 만족 0.591(0.067)*** 0.502(0.068)***

학교성적 만족 -0.089(0.062) -0.070(0.059)

가구

수준

월소득 0.086(0.033)**

부취업 1.391(0.175)***

부학력 -0.107(0.055)

부나이 -0.015(0.016)

모취업

모학력

모나이

행복감

자녀수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7)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3.139 7.6% 3.112 8.4%

가구 1.122 37.7% 1.016 43.5%

*<.05, **<.01, ***<.001 

7)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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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따스함 모형별 분석결과(계속)

모형 모형2.2 모형3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12.715(0.077)*** 12.731(0.076)***

개인

수준

나이 -0.020(0.029) -0.017(0.031)

성별 0.245(0.098)* 0.216(0.097)*

아침식사 0.143(0.026)*** 0.127(0.025)***

출생순서 0.151(0.088) 0.166(0.100)

주중 대화시간 0.125(0.064) 0.145(0.064)*

주말 대화시간 0.280(0.057)*** 0.256(0.057)***

학교생활 만족 0.570(0.067)*** 0.502(0.069)***

학교성적 만족 -0.088(0.058) -0.077(0.059)

가구

수준

월소득 0.076(0.032)* 0.081(0.033)*

부취업 1.485(0.195)***

부학력 -0.168(0.067)*

부나이 -0.024(0.020)

모취업 0.123(0.123) -0.153(0.126)

모학력 -0.011(0.061) 0.101(0.072)

모나이 -0.001(0.018) 0.016(0.022)

행복감 0.096(0.121)

자녀수 -0.024(0.098)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8)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3.129 7.9% 3.114 8.4%

가구 1.125 37.5% 1.014 43.6%

*<.05, **<.01, ***<.001 

8)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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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부

‘거부’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거부’의 절편 7.459, 개인수준 분산 4.193, 

가구수준 분산 2.225로 청소년이 지각한 ‘거부’의 분산은 청소년 개인차에 의한 

분산이 가구수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분산에 대한 가구수준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집단 내 상관계수 ICC는 0.347로 전체 분산 중 약 34.7%

는 가구가 다름에 의하여 유발되었으며, 가구수준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개인과 가구의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거부’에 대한 영향변인을 

분석하였다. ‘거부’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표 Ⅳ-3 거부 기초모형 분석결과

모형 계수 ICC

고정효과 절편(표준오차) 7.459(0.071)*** -

무선효과
개인수준 분산 4.193

.347
가구수준 분산 2.225***

***<.001 

개인수준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1을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거부’ 인식이 낮았고, 나이, 일주일간의 아침식사 횟수, 부모님과의 주말 대화시

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님의 ‘거부’ 경향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부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1을 보면 개인수

준에서는 나이, 아침식사 횟수, 주말 대화 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순서가 후순위일수록 거부 경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다.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취업한 경우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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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경향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고, 반면 아버지의 나이가 많을수록 ‘거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모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2를 보면 개인수

준에서는 나이, 아침식사 횟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

록 ‘거부’에 대한 인식은 낮았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거부’ 인식이 낮았다.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일수록 ‘거부’의 인식 

수준은 낮아졌다.

모형3에서는 개인수준 변인 중 나이, 아침식사 횟수, 출생순서,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 

아버지 취업 여부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나, 아버지의 나이는 높을수록 ‘거

부’에 대한 인식 수준도 함께 높아졌다. 

4개의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변인들을 보면, 청소년과 양육자

의 주중 대화시간과, 부모의 학교성적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고, 가구수준에서는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주 양육자의 행복감, 자녀수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 비하여 추가로 설명된 분산의 양이 가장 많은 모형은 모형2.1과 

모형3이었다. 그러나 모형2.1에 비하여 모형3에서의 deviance 개선이 없었고, 

추가 투입된 변인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도 손실을 고려하여, 모형 간명성 

원칙에 따라 ‘거부’에 대한 연구모형은 모형2.1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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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거부 모형별 분석결과

모형 모형1 모형2.1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7.575(0.085)*** 7.545(0.082)***

개인

수준

나이 -0.076(0.032)* -0.097(0.032)**

성별 -0.230(0.108)* -0.170(0.106)

아침식사 -0.170(0.028)*** -0.141(0.028)***

출생순서 -0.153(0.094) -0.213(0.092)*

주중 대화시간 -0.011(0.074) -0.062(0.072)

주말 대화시간 -0.227(0.066)* -0.174(0.065)**

학교생활 만족 -0.731(0.077)*** -0.604(0.073)***

학교성적 만족 0.052(0.064) 0.028(0.062)

가구

수준

월소득 -0.127(0.034)***

부취업 -1.942(0.254)***

부학력 0.071(0.061)

부나이 0.042(0.017)*

모취업

모학력

모나이

행복감

자녀수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9)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4.289 -2.3% 4.225 -0.8%

가구 1.208 45.7% 0.984 55.8%

*<.05, **<.01, ***<.001 

9)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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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거부 모형별 분석결과(계속)

모형 모형2.2 모형3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7.569(0.084)*** 7.545(0.081)***

개인

수준

나이 -0.089(0.034)** -0.099(0.035)**

성별 -0.217(0.108)* -0.171(0.105)

아침식사 -0.162(0.028)*** -0.139(0.028)***

출생순서 -0.190(0.098) -0.240(0.112)*

주중 대화시간 -0.034(0.073) -0.060(0.072)

주말 대화시간 -0.204(0.066)** -0.170(0.065)**

학교생활 만족 -0.694(0.076)*** -0.597(0.073)***

학교성적 만족 0.050(0.064) 0.036(0.062)

가구

수준

월소득 -0.125(0.034)*** -0.120(0.035)**

부취업 -1.935(0.277)***

부학력 0.115(0.073)

부나이 0.048(0.019)*

모취업 -0.305(0.147)* 0.045(0.147)

모학력 0.007(0.065) -0.075(0.074)

모나이 0.020(0.021) -0.011(0.023)

행복감 -0.239(0.158)

자녀수 0.060(0.120)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10)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4.265 -1.7% 4.217 -0.6%

가구 1.173 47.3% 0.996 55.2%

*<.05, **<.01, ***<.001 

10)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Chapter 4. 연구결과 | 49

3. 자율지지

‘자율지지’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자율지지’의 절편 12.603, 개인수준 

분산 3.740, 가구수준 분산 1.820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자율지지’의 분산은 청소

년 개인차에 의한 분산이 가구수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분산에 

대한 가구수준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집단 내 상관계수 ICC는 0.327로 전체 

분산 중 약 32.7%는 가구가 다름에 의하여 유발되었으며, 가구수준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과 가구의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자율지지’에 

대한 영향변인을 분석하였다. ‘자율지지’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는 <표 Ⅳ-5>

와 같다. 

표 Ⅳ-5 자율지지 기초모형 분석결과

모형 계수 ICC

고정효과 절편(표준오차) 12.603(0.066)*** -

무선효과
개인수준 분산 3.740

.327
가구수준 분산 1.820***

***<.001 

개인수준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1을 보면, 일주일간의 아침식사 횟수, 

부모님과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님

께 자신의 자율성을 지지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부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1을 보면 개인수

준에서는 아침식사 횟수, 주말 대화 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유의한 변인

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취업한 경우

일수록 ‘자율지지’ 경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반면 아버지의 나이가 많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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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지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모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2를 보면 개인수

준에서는 아침식사 횟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

율지지’에 대한 인식은 높았고,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자율지지’의 

인식 수준도 높아졌다. 나머지 가구수준 변인인 어머니 취업여부, 어머니 학력, 

어머니 나이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3에서는 개인수준 변인 중 아침식사 횟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율지지’ 인식을 강화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준에서는 월소

득, 아버지 취업 여부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나, 아버지의 나이는 많을수록 

‘자율지지’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아졌다.

4개의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변인들을 보면, 성별과 나이, 

출생순서, 청소년과 양육자의 주중 대화시간과, 부모의 학교성적 만족도는 유의하

지 않았고, 가구수준에서는 아버지 학력과 모계변인 전부 그리고 주 양육자의 

행복감, 자녀수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 비하여 추가로 설명된 분산의 양이 가장 많은 모형은 모형2.1과 

모형3이었다. 그러나 모형2.1에 비하여 모형3에서의 deviance 개선이 없었고, 

추가 투입된 변인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도 손실을 고려하여, 모형 간명성 

원칙에 따라 ‘자율지지’에 대한 연구모형은 모형2.1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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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자율지지 모형별 분석결과

모형 모형1 모형2.1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12.590(0.082)*** 12.611(0.079)***

개인

수준

나이 -0.005(0.032) 0.014(0.032)

성별 0.030(0.108) -0.012(0.106)

아침식사 0.132(0.025)*** 0.112(0.025)***

출생순서 0.094(0.091) 0.150(0.091)

주중 대화시간 0.052(0.069) 0.087(0.067)

주말 대화시간 0.310(0.057)*** 0.269(0.057)***

학교생활 만족 0.612(0.081)*** 0.517(0.078)***

학교성적 만족 -0.049(0.070) -0.033(0.068)

가구

수준

월소득 0.090(0.032)**

부취업 1.490(0.189)***

부학력 -0.079(0.056)

부나이 -0.042(0.017)*

모취업

모학력

모나이

행복감

자녀수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11)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3.581 4.3% 3.538 5.4%

가구 1.124 38.3% 0.999 45.1%

*<.05, **<.01, ***<.001 

11)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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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자율지지 모형별 분석결과(계속)

모형 모형2.2 모형3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12.594(0.081)*** 12.609(0.079)***

개인

수준

나이 0.012(0.033) 0.014(0.034)

성별 0.022(0.107) -0.009(0.106)

아침식사 0.127(0.026)*** 0.110(0.025)***

출생순서 0.141(0.092) 0.152(0.104)

주중 대화시간 0.062(0.069) 0.083(0.067)

주말 대화시간 0.296(0.058)*** 0.269(0.057)***

학교생활 만족 0.592(0.080)*** 0.515(0.078)***

학교성적 만족 -0.050(0.069) -0.040(0.068)

가구

수준

월소득 0.085(0.032)** 0.085(0.032)**

부취업 1.576(0.209)***

부학력 -0.134(0.068)*

부나이 -0.042(0.021)

모취업 0.127(0.131) -0.161(0.135)

모학력 0.005(0.062) 0.097(0.073)

모나이 -0.031(0.019) -0.002(0.023)

행복감 0.142(0.138)

자녀수 0.009(0.106)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12)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3.564 4.7% 3.539 5.4%

가구 1.121 38.4% 1.000 45.0%

*<.05, **<.01, ***<.001 

12)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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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요

‘강요’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강요’의 절편 8.627, 개인수준 분산 4.595, 

가구수준 분산 1.388로 청소년이 지각한 ‘강요’의 분산은 청소년 개인차에 의한 

분산이 가구수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분산에 대한 가구수준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집단 내 상관계수 ICC는 0.232로 전체 분산 중 약 23.2%

는 가구가 다름에 의하여 유발되었으며, 가구수준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개인과 가구의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강요’에 대한 영향변인을 

분석하였다. ‘강요’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표 Ⅳ-7 강요 기초모형 분석결과

모형 계수 ICC

고정효과 절편(표준오차) 8.627(0.065)*** -

무선효과
개인수준 분산 4.595

.232
가구수준 분산 1.388***

***<.001 

개인수준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1을 보면, 청소년의 나이, 부모님과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 부모의 학교성적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

일수록 부모님의 ‘강요’ 경향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부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1을 보면 개인수

준에서는 나이, 부모님과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 부모의 학교

성적 만족도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가구수준 변인이 전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취업한 경우일수록 ‘강

요’ 경향에 대한 인식은 낮아졌고, 반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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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강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모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2를 보면 개인수

준에서는 나이, 부모님과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업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강요’에 대한 인식은 낮았고, 가구수준에서는 유의한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개인수준 변인 중 나이, 부모님과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

활 만족도와 학업성적 만족도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가구수준에서는 아버

지 취업 여부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나, 아버지의 학력과 나이는 높을수록 

‘강요’에 대한 인식 수준도 함께 높아졌다. 

4개의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변인들을 보면, 청소년의 성별과 

아침식사 횟수, 출생순서, 부모님과의 주중 대화시간은 유의하지 않았고, 가구수

준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학력, 연령 그리고 주 양육자의 행복감, 자녀수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 비하여 추가로 설명된 분산의 양이 가장 많은 모형은 모형2.1과 

모형3이었다. 그러나 모형2.1에 비하여 모형3에서의 deviance 개선이 없었고, 

추가 투입된 변인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도 손실을 고려하여, 모형 간명성 

원칙에 따라 ‘강요’에 대한 연구모형은 모형2.1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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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강요 모형별 분석결과

모형 모형1 모형2.1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8.600(0.085)*** 8.583(0.083)***

개인

수준

나이 -0.092(0.035)** -0.114(0.036)**

성별 0.050(0.113) 0.086(0.112)

아침식사 -0.041(0.027) -0.032(0.027)

출생순서 -0.066(0.100) -0.128(0.103)

주중 대화시간 -0.038(0.075) -0.058(0.075)

주말 대화시간 -0.212(0.065)** -0.184(0.065)**

학교생활 만족 -0.293(0.084)** -0.224(0.083)**

학교성적 만족 -0.257(0.077)** -0.275(0.076)***

가구

수준

월소득 -0.068(0.035)*

부취업 -1.017(0.237)***

부학력 0.166(0.063)**

부나이 0.051(0.019)**

모취업

모학력

모나이

행복감

자녀수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13)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4.568 0.6% 4.545 1.1%

가구 1.037 25.3% 0.951 31.5%

*<.05, **<.01, ***<.001 

13)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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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강요 모형별 분석결과(계속)

모형 모형2.2 모형3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8.597(0.085)*** 8.582(0.082)***

개인

수준

나이 -0.104(0.037)** -0.112(0.039)**

성별 0.057(0.113) 0.085(0.112)

아침식사 -0.041(0.027) -0.031(0.027)

출생순서 -0.097(0.103) -0.127(0.119)

주중 대화시간 -0.044(0.076) -0.058(0.075)

주말 대화시간 -0.203(0.066)** -0.183(0.065)**

학교생활 만족 -0.276(0.084)** -0.223(0.083)**

학교성적 만족 -0.261(0.077)** -0.271(0.076)***

가구

수준

월소득 -0.050(0.035) -0.063(0.035)

부취업 -1.036(0.263)***

부학력 0.209(0.073)**

부나이 0.059(0.022)**

모취업 -0.165(0.141) 0.024(0.148)

모학력 0.058(0.067) -0.075(0.078)

모나이 0.025(0.020) -0.014(0.024)

행복감 -0.056(0.153)

자녀수 0.008(0.115)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14)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4.563 0.7% 4.543 1.1%

가구 1.037 25.3% 0.966 30.4%

*<.05, **<.01, ***<.001 

14)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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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제공

‘구조제공’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구조제공’의 절편 11.819, 개인수준 

분산 3.445, 가구수준 분산 0.891로 청소년이 지각한 ‘구조제공’의 분산은 청소년 

개인차에 의한 분산이 가구수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분산에 

대한 가구수준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집단 내 상관계수 ICC(Intra-class 

Correlation)가 0.205로 전체 분산 중 약 20.5%는 가구가 다름에 의하여 유발되

었으며, 가구수준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과 가구의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구조제공’에 대한 영향변인을 분석하였다. ‘구조제공’에 대

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표 Ⅳ-9 구조제공 기초모형 분석결과

모형 계수 ICC

고정효과 절편(표준오차) 11.819(0.055)*** -

무선효과
개인수준 분산 3.445

.205
가구수준 분산 0.891***

***<.001 

개인수준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1을 보면, 일주일 간 아침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출생순서가 뒤 일수록(둘째 이상), 주말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청소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조제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이 높으면 ‘구조제공’을 덜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부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1을 보면 개인수

준에서는 모형1에서 유의하였던 아침식사 횟수, 출생순서,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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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만족과 학교성적 만족(-)이 동일하게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수

준에서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취업한 경우일수록 ‘구조제공’인식

이 높아졌고, 반면 아버지 아니가 많을수록 ‘구조제공’을 덜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모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2를 보면 개인수

준에서는 모형1과 같이 아침식사 횟수, 출생순서,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과 학교성적 만족(-)이 동일하게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구조제공’ 정도도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반면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구조제공’의 정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모형3에서는 개인수준 변인 중 아침식사 횟수, 출생순서, 주말 대화시간, 부모

의 학교생활 만족과 학교성적 만족(-)이 유의하였고,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 아버

지 취업여부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4개의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변인들을 보면,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 주중 대화시간은 유의하지 않았고, 가구수준에서는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

의 취업여부, 학력, 주 양육자의 행복감, 자녀수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 비하여 추가로 설명된 분산의 양이 가장 많은 모형은 모형2.1과 

모형3이었다. 그러나 모형2.1에 비하여 모형3에서의 deviance 개선이 없었고, 

추가 투입된 변인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도 손실을 고려하여, 모형 간명성 

원칙에 따라 ‘따스함’에 대한 연구모형은 모형2.1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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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구조제공 모형별 분석결과

모형 모형1 모형2.1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11.822(0.071)*** 11.840(0.070)***

개인

수준

나이 -0.052(0.027) -0.029(0.028)

성별 -0.002(0.094) -0.038(0.094)

아침식사 0.108(0.023)*** 0.093(0.023)***

출생순서 0.161(0.082)* 0.228(0.082)**

주중 대화시간 0.074(0.067) 0.098(0.067)

주말 대화시간 0.222(0.056)*** 0.191(0.055)**

학교생활 만족 0.305(0.061)*** 0.237(0.062)***

학교성적 만족 -0.138(0.057)* -0.127(0.057)*

가구

수준

월소득 0.092(0.030)**

부취업 0.832(0.168)***

부학력 -0.040(0.051)

부나이 -0.046(0.016)**

모취업

모학력

모나이

행복감

자녀수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15)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3.288 4.5% 3.272 5.0%

가구 0.644 27.7% 0.574 35.5%

*<.05, **<.01, ***<.001 

15)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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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구조제공 모형별 분석결과(계속)

모형 모형2.2 모형3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11.826(0.070)*** 11.840(0.069)***

개인

수준

나이 -0.028(0.029) -0.019(0.030)

성별 -0.011(0.094) -0.036(0.093)

아침식사 0.102(0.023)*** 0.091(0.023)***

출생순서 0.225(0.083)** 0.268(0.096)**

주중 대화시간 0.081(0.067) 0.092(0.066)

주말 대화시간 0.209(0.056)*** 0.190(0.056)**

학교생활 만족 0.289(0.061)*** 0.237(0.062)***

학교성적 만족 -0.144(0.057)* -0.138(0.057)*

가구

수준

월소득 0.084(0.030)** 0.086(0.030)**

부취업 0.883(0.193)***

부학력 -0.095(0.061)

부나이 -0.039(0.020)

모취업 0.056(0.112) -0.102(0.120)

모학력 0.045(0.055) 0.108(0.065)

모나이 -0.041(0.018)* -0.016(0.022)

행복감 0.148(0.113)

자녀수 -0.048(0.098)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16)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3.274 5.0% 3.268 5.1%

가구 0.627 29.6% 0.577 35.2%

*<.05, **<.01, ***<.001 

16)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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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일관성

‘비일관성’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비일관성’의 절편 8.176, 개인수준 

분산 4.303, 가구수준 분산 1.648로 청소년이 지각한 ‘비일관성’의 분산은 청소년 

개인차에 의한 분산이 가구수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분산에 

대한 가구수준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집단 내 상관계수 ICC는 0.277로 전체 

분산 중 약 27.7%는 가구가 다름에 의하여 유발되었으며, 가구수준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과 가구의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비일관성’에 

대한 영향변인을 분석하였다. ‘비일관성’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는 <표 Ⅳ

-11>과 같다.

표 Ⅳ-11 비일관성 기초모형 분석결과

모형 계수 ICC

고정효과 절편(표준오차) 8.176(0.067)*** -

무선효과
개인수준 분산 4.303

.277
가구수준 분산 1.648***

***<.001 

개인수준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1을 보면, 청소년의 나이, 일주일 간 

아침식사 횟수, 부모님과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교성적 

만족도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여, 이 변인들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님의 ‘비

일관성’ 경향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부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1을 보면 개인수

준에서는 청소년의 나이, 일주일 간 아침식사 횟수, 부모님과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교성적 만족도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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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변인의 경우 아버지가 취업한 경우일수록 ‘비일관성’ 경향에 대한 인식은 낮아

졌고, 반면 아버지 나이가 많을수록 ‘비일관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모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2를 보면 개인수

준에서는 청소년의 나이, 일주일 간 아침식사 횟수, 부모님과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교성적 만족도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준에서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일수록 ‘비일관성’ 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개인수준 변인 중 청소년의 나이, 일주일 간 아침식사 횟수, 부모님

과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교성적 만족도가 유의한 변인으

로 나타났다. 가구수준에서는 아버지 취업 여부만이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4개의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변인들을 보면, 청소년의 성별과 

출생순서, 부모님과의 주중 대화시간은 유의하지 않았고, 가구수준에서는 다른 

양육태도 하위 변인과는 이례적으로 월소득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그리고 주 양육자의 행복감, 자녀수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 비하여 추가로 설명된 분산의 양이 가장 많은 모형은 모형2.1과 

모형3이었다. 그러나 모형2.1에 비하여 모형3에서의 deviance 개선이 없었고, 

추가 투입된 변인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도 손실을 고려하여, 모형 간명성 

원칙에 따라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모형은 모형2.1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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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비일관성 모형별 분석결과

모형 모형1 모형2.1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8.214(0.082)*** 8.194(0.080)***

개인

수준

나이 -0.088(0.032)** -0.106(0.032)**

성별 -0.074(0.106) -0.032(0.105)

아침식사 -0.083(0.027)** -0.068(0.027)*

출생순서 -0.070(0.095) -0.121(0.094)

주중 대화시간 -0.042(0.073) -0.068(0.073)

주말 대화시간 -0.274(0.062)*** -0.242(0.062)***

학교생활 만족 -0.381(0.082)*** -0.295(0.077)***

학교성적 만족 -0.162(0.074)* -0.184(0.071)**

가구

수준

월소득 -0.039(0.035)

부취업 -1.452(0.237)***

부학력 0.118(0.063)

부나이 0.042(0.017)*

모취업

모학력

모나이

행복감

자녀수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17)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4.224 1.8% 4.203 2.3%

가구 1.206 26.8% 1.079 34.5%

*<.05, **<.01, ***<.001 

17)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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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비일관성 모형별 분석결과(계속)

모형 모형2.2 모형3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8.210(0.081)*** 8.192(0.080)***

개인

수준

나이 -0.102(0.034)** -0.112(0.035)**

성별 -0.064(0.105) -0.030(0.105)

아침식사 -0.086(0.028)** -0.069(0.028)*

출생순서 -0.108(0.098) -0.151(0.110)

주중 대화시간 -0.047(0.074) -0.067(0.073)

주말 대화시간 -0.264(0.063)*** -0.240(0.062)***

학교생활 만족 -0.361(0.080)*** -0.293(0.078)***

학교성적 만족 -0.171(0.073)* -0.184(0.071)*

가구

수준

월소득 -0.041(0.034) -0.040(0.035)

부취업 -1.397(0.262)***

부학력 0.094(0.072)

부나이 0.037(0.020)

모취업 -0.317(0.142)* -0.064(0.150)

모학력 0.107(0.067) 0.041(0.076)

모나이 0.033(0.020) 0.009(0.024)

행복감 -0.039(0.155)

자녀수 0.058(0.117)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18)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4.224 1.8% 4.205 2.3%

가구 1.174 28.7% 1.091 33.8%

*<.05, **<.01, ***<.001 

18)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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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 의19)

본 연구는 청소년의 양육태도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가구

를 하나의 분석 단위(unit)로 하는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하여 가구 간 차이와 가구 

내 유사성을 반영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초모형에서의 개인수준과 가구수

준의 분산 비율, 가구수준 분산의 유의성 등을 확인하여 모형 적용이 필요한지 

검토하였고, 위계선형모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최적 연구모형을 결정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결과 요약

따스함, 거부, 자율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각각의 전체 분산 중 가구 

간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ICC는 0.205(구조제공)에서 0.347(거부)로 나타났다. 

즉, 양육태도 인식의 차이 중 20.5%~34.7%는 가구가 서로 다름에 의해 유발된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청소년 개

인변인만 투입한 모형1, 청소년 개인변인과 2수준 가구 변인 중 부계변인을 투입

한 모형2.1, 청소년 개인변인과 2수준 가구 변인 중 모계변인을 투입한 모형2.2, 

청소년 개인변인과 2수준 가구 변인을 모두 투입한 모형3의 설명된 분산 비율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6개 종속변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모형2.1의 설명 분산 

19) 제Ⅴ장은 김성은 부연구위원과 황영식 공동연구원이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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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1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였으며, 각 종속변인별 유의한 독립변인은 

<표 Ⅴ-1>과 같다.

표 Ⅴ-1 양육태도 영향 변인 분석 결과요약

따스함 거부 자율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개인

수준

아침식사 + - + + -

주말대화시간 + - + - + -

학교생활만족 - + - + -

나이 - - -

학교성적만족 - - -

출생순서 - +

성별 +

주중대화시간 +

가구

수준

월소득 + - + - +

부취업 + - + - + -

부나이 + - + - +

부학력 +

※ ‘+’는 양의 방향, ‘-’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변인을 의미함

주요 영향변인을 보면 첫째, 가구수준에서는 부계변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아버지가 취업을 한 경우는 긍정적 양육태도가 강화되었고,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적 양육태도가 강화되었다. 아버지의 나이는 많을수록 부정적 양육

태도가 강화되고, 적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의 강화가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강요’에 대해서만 유의하였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는 ‘강요’의 경향

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변인이 투입된 다른 

경쟁모형에서도 어머니 변인은 유의한 경우가 적었던 반면, 아버지 변인들은 유의

하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경우 본 연구에 투입된 변인이 아닌 다른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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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변인이 존재할 가능성과 어머니 간 개인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가 적거나 

일관된 방향이 아닐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조적으로 아버지의 나이와 

취업여부, 학력 등의 특성은 양육태도에 분명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녀 양육에서의 아버지의 참여와 역할, 긍정적 양육 태도가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버지의 일과 가정의 양립 및 부성보호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

도 요구된다.

둘째, 출생순서에 따라 양육태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결과에 따르면 출생순

서가 후순위일수록 부모님의 구조적 제공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거부 정도는 

낮다고 응답하였다. 막내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정보의 제공, 일관된 규칙의 적용, 

자녀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대와 역할, 그 중요성 등 체계에 관한 설명은 늘어나는 

반면, 싫어하는 감정이나 부모가 자녀로부터 방해받고 있다는 표현은 덜 하는 

것이다. 이는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순서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첫째에 비해 둘째 

이하로 갈수록 체계화된 설명이 늘고, 거부적 표현은 줄어듦에 따라 자녀 양육에 

있어 보다 숙련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았다. 

자녀의 나이는 거부와 강요, 비일관성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해서만 유의한 

변인이었는데, 모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강화되었다. 반면 긍정적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자녀의 나이는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다. 이는 자녀가 어린 경우 부모의 

지시 또는 지도 이면의 이유나 근거를 이해하지 못해 거부나 강요받고 있다는 

느낌, 부모님이 기분에 따라 나를 대한다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넷째, 아침식사 제공과 부모와의 주말 대화는 양육태도 인식에 주요 변인이다. 

방향 역시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아침식사 횟수가 많고 주말 대화시간이 길수록 

긍정적 양육태도는 강화되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약화되었다. 식사를 제공하고 

자녀와 관심 있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기본적인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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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정서적 교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분석 결과에서도 양육태도 인식의 

핵심 변인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는 횟수와 시간과 같이 질이 아닌 양적 측정변인

을 투입하였음에도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 양적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만족감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이고, 학교성적 만족도는 낮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를 강화하였다. 부모가 평가

한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과 학업성적 만족과의 상관계수는 0.47로 상관은 

있으나 높은 편은 아니었다. 따라서 학교성적에 관한 만족은 시험 결과 등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학업성취 정도의 차원에서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이고, 

학교생활의 만족은 교사 및 교우관계, 학교 및 학업에 대한 태도, 규칙준수, 학교생

활 적응 등 보다 전반적인 차원에서 주관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자녀가 학교생활을 만족스럽게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긍정적 양육태도의 

강화, 부정적 양육태도의 약화가 나타났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긍정적 양육태

도는 약화, 부정적 양육태도는 강화되었다.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은 불만족하는 

경우 ‘강요’와 ‘비일관성’의 경향이 높아졌는데, 이는 공부에 대한 강요와 시험결

과에 따라 약속이나 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양육 방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표 Ⅴ-2 연구 주요결과

주요결과

1. 양육태도 인식에 부계변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며, 아버지는 자신의 특성(연령,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 양육방식을 달리하였음

2. 아침식사 제공과 부모와의 주말대화가 양육태도 인식에 가장 주요한 변인임

3.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양육태도 인식이 긍정적이었음

4. 출생순서(막내일수록 긍정적)와 자녀 연령(낮을수록 부정적)도 양육태도 인식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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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자녀 양육태도 인식에 있어 아버지 특성과 아침식사 횟수, 주말 대화시간, 자녀

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등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수준에서 아버지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가정에서는 구성원 

간 상호작용 확대와 지지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1) 국가 정책 제언: 아버지를 위한 지원 강화

이 절에서는 먼저 국내·외 아버지를 위한 지원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가적 수준에서 아버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 국내 정책

연구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은 이미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어오고 있으며, 아버지의 가사와 육아 참여 시간을 늘리고 아버지들이 가정

에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학적인 변화, 그로인해 예측되는 문제들과 

함께 이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정책으로도 중요성을 가진다. 정책은 주로 남성 

대상의 양육지원과 육아,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개선, 근로시간 

유연화 및 단축 등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아버지를 지원하는 주요 정책의 근거 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은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의 의식변화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남녀고용평등법」을 2007년에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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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과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법 제18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3), 일·가정 양립지원 기반 조성(법 제22조의3) 등을 신설하여 근로

자의 자녀 양육 및 가족 돌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

터, 2020.10.27.).

주요 정책과 내용은 <표Ⅴ-3>과 같다.

표 Ⅴ-3 아버지를 위한 주요 정책

정책 내용
대상

성별
근거법령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 시, 남성근로자가 청구하면 5일의 범위

에서 3일 이상의 휴가(최초 유급 3일)을 부여 받음
남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육아휴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1년 이내 휴직이 가능함
남여 동법 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1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이(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가능함

남여 동법 19조의 2

가족돌봄 휴가

/휴직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때는 연간 10일 이내 가능

하며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

하는 경우에는 연간 최장 90일 가능함

남여 동법 22조의 2

2018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117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출산휴가의 2018년 활용실적은 6.7%, 육아휴

직 6.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9%, 가족돌봄 휴가/휴직은 1.9%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족돌봄 휴가/휴직은 인지도가 낮아 53.6%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활용실적과 정책 인지율은 기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낮았다(강민정, 김종숙, 

김난주, 이선행, 권소영, 2019). 특히, 이러한 지원 정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은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 과중과 대체인력 체용의 어려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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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의 어려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어렵하게 하는 이유로 52.7%가 ‘동료들의 

업무 증가’를 답하였고, ‘대체근로자 확보 어려움’ 20.8%, ‘단축근무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12.4%, ‘단축근무 근로자 관리 어려움’ 9.4% 순이었다.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에도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과중’ 32.0%, ‘대체인력 확보 곤란’ 

20.6%로 나타났다(강민정 외, 2019). 즉, 제도 시행 선결조건은 주로 업무 공백 

완화와 업무 공백을 대체할 인력 확보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2) 국외 정책

국내 다양한 정책들은 남성의 가정 내 역할 교육 및 가족생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정책적인 뒷받침과 

함께 실제로 남성의 양육지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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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유해미 외(2013)는 다음과 같이 남성 대상의 휴가·휴직제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정리한 바 있다.

표 Ⅴ-4 주요국의 부모휴가제도(2011)

국가 아동 연령 기간/급여 수준 재원 비고

독일 3세
- 12+(아버지 할당제 2개월)

- 평균 임금의 67% (상한제 있음)

일반

조세

12(+2)월 대신 24(+4)월로도 사용 

가능

노르웨이

1)3세

2)2세

3)1-3세

- 47/57주(아버지 할당제 12주)

- 47주: 100%

- 57주: 80%

- 실업자 정액급여(월 €4,500

일반

조세

1)최대 휴가 기간은 54주, 100%. 

이중 9주는 어머니에게(출산휴가 

포함), 6주는 아버지에게 할당되며,

나머지 39주는 부모 중 선택

2)1년

3)2년/공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

스웨덴 8세

- 480일(60일 어머니 쿼터, 60일

/아버지 쿼터 360일 공동 사용)

- 80%(390일)

- 상한액 있음(연 €43,340)

- 90일 정액급여 일 ￡20

사회

보험청

- 사용 유연성(전일제, 반일제, 1/4, 

1/8)

- 입양부모도 해당

벨기에
6세/장애아 

8세

- 자녀당 부모 각각 3개월

- 월 €666.30(세후)

건강

보험

- 반일제, 일주 1일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음

- 전체 6개월 중 나머지 부분은 최소 

2개월 단위로 분리 사용 가능

핀란드

1)1세 미만

2)3세

3)8세

- 158일

- 75%(30일), 70%(나머지 기간)

- 최저수당 있음

상병

보험

1) 다태아의 경우 추가자녀당 60일 

추가, 양부모 모두 시간제 근로 가능,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해당됨

  주: 노르웨이는 부모가 시간제로 일할 경우에는 부모 동시 사용 가능(39주/29주)

벨기에의 분리 사용 예: 1개월 전일제+2개월 반일제+5개월 주1일 근무

자료: OECD Family DB; www.ei.go.kr; www.fahcsia.gov.au; 김영옥, 김태홍, 홍승아, 배호중 (2011).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pp.43~44 재인용 재구성; 홍승아, 이인선(2012).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pp.31~3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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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미 외(2013)는 이와 함께 아버지 할당제에 대한 해외 사례를 제시하였다. 

아버지 할당제란 육아휴직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아버지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모휴가의 현실적 실효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버지에게만 

적용되는 휴직을 강제화한 것이다. 1993년 노르웨이에서 최초 도입 이후 다양한 

나라에서 운용 중이며, 아버지들의 이용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홍

식, 송다영, 김인숙, 2012). 윤홍식 외(2012)는 아버지 할당제는 기간 할당제와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밝혔다. 기간 할당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특정 

기간을 부모 각각 개별 권리로서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할당된 기간은 양도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부모휴가의 일정 기간을 아버지가 사용했

을 때, 유급 부모휴가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이다. 주요 국가들의 아버지 할당제 

운용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 <표 Ⅴ-5>와 같다.

표 Ⅴ-5 아버지 할당제 운용 방식: 기간 할당제와 인센티브 방식을 중심으로

국가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권리성격 개인 권리 개인 권리 개인 권리 가족 권리 가족 권리

기간 8주 8주 8주
네거티브 방식

(90일 축소)

포지티브 방식

(1~12일 연장)

소득대체율 66% 100% 80% 37% 66%

유연성 보장 보장 보장 보장 보장

제도 특성

2007년 기존의 

정액급여방식을 

임금비례방식으

로 전환, 8주간 

아버지 할당제 

도입

1993년 도입 

당시 기존 

부모휴가에서 

4주 확대

1994년: 기존 

부모휴가에서 

4주를 할당하는 

방식

2004년: 기존 

부모휴가에서 

4주를 확대하는 

방식

만약 부가 

부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부모휴가 기간 

90일 축소

부가 부모휴가를 

12일 이상 

이용할 경우 

1~12일 내에서 

부모휴가 확대

남성 이용율 - 70-80% 70% 0% 4%

자료: 윤홍식, 송다영, 김인숙 (2010).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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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휴가제도의 경우 출산 시에 아버지에게 별도로 제공되는 휴가제도로서 남

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며, 급여 수준은 70-100% 수준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유해미 외, 2013). 2011년 기준으로 법정 부성휴가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23개국으로, 국가별로 기간 및 급여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홍식, 2006; 홍승아, 이인선, 2012). 이러한 부성휴가제도의 도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의 휴가 사용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남성들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해미 외, 2013).

표 Ⅴ-6 주요국의 법정 부성휴가제도(2011)

국가 대상 기간 급여 수준 재원

벨기에
근로자

(자영업자 제외)

출산(입양) 

30일내 10일

(3일 의무사용)

- 3일(100% 고용주 부담)

- 나머지 기간

(82%, 건강보험, 출산휴가와 동일)

- 상한액 있음(1일 €99.70)

고용주

건강보험

덴마크

모든 파트너십

관계

(동성애자 포함)

출산 14주내 2주 - 공공부문 근로자는 임금전액 지급

상병보험

고용주

(단체협약시)

핀란드

근로자

(자녀의 어머니와 

동거 시)

3주+4주의 

보너스 기간

(부모휴가를 2주 

사용한 경우)

- 70%, 상한액 있음(€32,892/연소득)

- 최저 급여 있음
상병보험

프랑스
근로자

자영업자

출산 4개월 내 2주

(다태아 3주)
- 100%, 상한액 있음(€2,946/월) 건강보험

① 미국

출산 휴가의 개념이 미약한 미국은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Family and 

Medical Leadve Act에 서명하면서 아이 출산 및 입양 시에 12주의 무급 가족 

휴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지난 오바마 정부는 아버지들의 정서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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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실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전략을 통하여 더 좋은 아버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주요한 사업들로는 공개포럼 개최, 

남성관련 커뮤니티 형성, Fatherhood Buzz Barbershop Tour(거점 이발소 중

심의 아버지를 위한 정보 제공 시범사업), 경제력이 없거나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

를 위한 영구주택 제공 프로그램, 미 주택·도시개발부의 종합서비스 제공 행사 

등을 포함한다(유해미 외, 2013). 또한 2010년에 설립된 아버지 역할 지원국립센

터(NCF; The National Center for Fathering)를 통하여 실제 아버지 훈련 프로

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멘토-멘티 프로그램의 수행 및 매주 양육에 대한 실제적

인 자료를 무료로 이메일로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

나 조부모, 삼촌 및 다른 특정 아버지들을 재학 기간 중 봉사자로 초대하여 적어도 

하루 가량을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WATCH-D.O.G.S(Dads of Great 

Students)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 보안 및 긍정적인 학습과 환경 증진을 꾀하고 

있다(유해미 외, 2013). 2019년에는 트럼프 정부의 6주간 유급 가족 휴가 포함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미 의회가 연방 공무원의 12주짜리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선진국 그룹에서 연방공무원에게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 유일한 

나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한국일보, 2019.12.17).

② 유럽

가. 영국

영국은 모성휴가에 비하여 부모휴가의 개념이 최근에야 발달하기 시작하였는

데, 특히 부성 휴가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종전의 2주 부성휴가 외에 최대 

26주까지 추가 부성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아내가 복직을 하는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으로 설계되었다(홍승아, 이인선, 2012).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성연구

소(Fatherhood Institute)를 설립하여 아버지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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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서비스 및 기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예비 아버지들

의 미래 양육 준비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법률, 

정부, 정책 및 기타 가족지원서비스의 통합적 변화를 위한 다양한 부성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표 Ⅴ-7 영국 부성연구소(Fatherhood Institute) 프로그램

아버지 참여 육아서비스 제공 방법

대상 어린이 관련 기관 종사자, 스탭, 자원 봉사자

내용

- 일반적 육아프로그램들이 주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고 어머니들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아버지들의 경험이나 요구 사항들은 반영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다룸

·육아지원에 대한 성별 차이의 중요성

·육아 프로그램의 설계 및 컨텐츠 평가

·아버지 참여 육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법 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대상 다양한 상황 및 참가자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

내용

- 아버지들과 함께 일하는 여성들

- 남성들을 일에 참여 시키기

- 아버지에 관한 미디어 방향성

- 배우자로서의 아버지:부부관계 지원

- 이혼한 아버지들과 함께 일하기

- 학교 대상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

- 기업 임직원 대상 세미나 등

자료: 영국 부성연구소 (Fatherhood Institute) 홈페이지 http://www.fatherhoodinstitute.org.

나. 독일

미국 및 영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는 증가하는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지원하

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8주의 아버

지할당제 및 인센티브 촉진을 위한 1~2달의 보너스 달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에는 스웨덴 모델을 모방한 급진적인 새로운 부모휴가제도(Pa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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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wance and Parental Leave Act)로 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휴가급여를 

종전임금의 67%로 지급하고, 2개월의 “아빠의 달”을 도입하여 여성의 복직 및 

남성 휴가사용을 장려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상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버지

들의 제도 이용을 필수적으로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홍승아, 이인선, 

2012). 주별로 다양한 아버지 양육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베를린의 

경우 2007년에 아버지센터(Väterzentrum Berlin)를 출범시켜서 아버지들을 위

한 교류, 공동체 형성 등을 장려하고 있다. 이윤진, 김아름과 임준범(2016)은 센터

의 주요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Ⅴ-8 독일 아버지센터(Väterzentrum Berlin) 프로그램

사업내용 주요 프로그램

파파라덴

(Papaladen)

- 아빠카페(Papa-Cafe): 아버지들 간에 서로 양육에 대한 정보, 경험,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한 교류 

- 가족카페(Familiencafe): 영·유아 가정의 서로간의 친분과 교류를 쌓고, 필요한 정보 

교류 등을 주선하며, 차와 식사, 놀이 등을 함께 함

- ‘아빠-아이의 오후놀이(Papa-Kind-AbenteuerNachmittag): 아이와 아빠가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을 제공

- 체육활동(Papa-Kind Turen): 아이와 함께하는 체육활동

- ‘아버지가 되기 위한 교육(Craschkurs für werdende Väter): 예비아빠 및 생후 

첫 주 아이 아빠를 위한 교육

조언 및 상담

- 이혼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혼 후 양육을 혼자 담당하는 아버지들을 위해 법적 상담과 

심리 상담을 제공 및 육아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동법적 자문도 지원

- ‘이혼 후의 아버지를 위한 상담서(Ein Ratgeber für Väter nach Trennung)’를 별도로

제작 배포

여행 프로그램
- 영유아기에 아이와 아빠가 깊은 교류와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연령대별(3-6세, 

6-10세, 10세 이상, 6-14세, 8세 이상 등)로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

육아강좌
- 이혼한 아버지들에 대해서 필요한 육아지식 및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해 강좌를 별도로 

제공하고, 부모의 이혼을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며, 연 2회 9주에 걸쳐 진행

자료: 독일 아버지센터-베를린. http://vaeterzentrum-berlin.de/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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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웨덴

스웨덴은 기타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비해서도 업무 및 가사에 대한 보다 

성공적인 육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아버지들도 충분하게 양육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비용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양성평등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윤진 

외, 2016). 또한 스웨덴 전문직노조(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Employees)에서는 매년 아버지 지수(Daddy's index)를 발표하여 남성의 부모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index가 100인 경우 부모의 동등한 휴가사용을 

뜻한다(홍승아, 최진희, 진미정, 김수진, 2016). 현재 스웨덴 정부는 일반적으로 

480일간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480일간의 유급휴가를 기본으로 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제도의 의무할당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하는 추가 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남녀의 평등한 지위를 

위한 보너스’를 도입하여 양육수당에 대한 청구 외에 자녀 당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Ⅴ-9 스웨덴의 육아휴직 할당기간 및 양성평등보너스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기존 육아휴직 개정된 육아휴직(2016.1.1. 이후)

의무할당기간 부모 각각 60일(총120일) 각각 90일(총180일)

양성평등보너스 일 50크로나(최대13,500크로나) 일 50크로나(최대10,500크로나)

자료: 송지원 (2015). 아버지의 휴직사용을 장려하는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p.84 <표 1>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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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덴마크

덴마크 역시 아버지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양육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양육수당의 최고액은 자녀의 나이에 의하여 결정되며, 우리의 출

산휴가에 해당하는 모성휴가와 부성휴가 외에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부모휴가를 

부모 각각 32주씩 사용가능하다(이윤진 외, 2016). 또한 대표적인 아버지의 양육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Fars Leagestue"라고 하는 아빠놀이방으로서 별도의 비용 

없이 아이와 아빠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코문(Kommune, 가장 작은 

단위의 지자체)마다 운영 중이다(이윤진 외, 2016). 개괄적인 아빠놀이방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Ⅴ-10 덴마크 아빠놀이방(Fars Leagestue)의 세부 프로그램

구분 세부내용

아이와 리듬수업 - 아이와 아빠가 악기를 통해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

아빠와의 놀이그룹 - 아이와 아빠가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토요일 리듬수업
- 토요일에 개최되는 강좌로 나이에 맞게 그룹을 나누어 아빠와 함께 

노래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수업

타이거 교육 - 다양한 게임 및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목요 어린이집 - 영·유아 자녀를 위한 장난감 및 아빠와의 유대감 형성

늑대의 시간에 함께하는 리듬 - 다양한 놀이를 통해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

출처: Fars Legestue. https://kulturanstalten.kk.dk/artikel/fars-legestue.

이상을 통해 살펴본 해외의 남성 양육지원 정책은 아버지의 양육책임에 대

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양

육지원에 대한 개념이 미약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했던 반

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양육 지원 정책이 수립되

면서 점진적으로 유급 휴가의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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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유럽은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성 양육지원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 

및 독일의 경우에는 부성 육아를 위한 연구소나 아버지센터 등 기관 중심의 

연구와 실제 프로그램 수행을 주도하고 있고,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경우

에는 양성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기반 하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의 다양한 남성 육아지원 정책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실

제로 남성이 육아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대체 인력 확보 및 

유급 휴가 제도 시행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동시에 고려할 때 그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가정의 근로소득 감소를 대체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방지 및 대체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어머

니’ 혼자 육아를 전담하는 것에 대한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미국 영국과 독일 북유럽

⁃ 출산 및 양육의 국가 책무

성 인식 강화

⁃ 유급휴가, 주택 제공 등 경

제적 지원 확대 추세

⁃ 국가 및 정부가 남성 양육지

원에 주도적 역할 수행

⁃ 연구소, 센터 등 기관을 중

심으로 프로그램 시행

⁃ 양성 평등의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기반이 공고함

⁃ 교육, 경제, 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직/간접적 지

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개인과 기업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함

지원 정책 속에서 남성 육아/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그림 Ⅴ-2. 국외 정책 사례 특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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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아버지 육아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그 내용 상에서 국내 시

행 프로그램과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얼

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는 국내의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

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실제 고용주, 정부당국, 개별 근로자 간의 입장 차이도 

존재한다. 바로 이러한 간극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 것인지가 실제 국내의 

아버지 양육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소결

연구 결과는 자녀의 양육태도 인식에 있어 아버지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다. 어머니 변인과 대조적으로 아버지의 경우 투입된 변인 대부분이 유의하였다. 

즉, 아버지는 자신의 나이, 직업유무, 학력에 따라 자녀 양육 방식을 달리하고 

있었으며 자녀는 이러한 차이에 따라 부모님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판단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사회적, 인구학적 특성을 양육 방식에 반영하고, 어머니

는 그렇지 않은 이유로 한 가지 가능한 가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이다. 

2015년 발표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시간은 1일 6분에 

그쳐, 30여개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홍승아, 2016). 원인으로는 전통적 성역

할 인식, 사회·문화적 제도와 정책 등 다양하겠으나 그 결과로 아버지들은 가정에

서 자녀와 교류할 시간을 빼앗겨 왔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확대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도 기여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저출산 문제, 고용시장에서의 양성평등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 

타개에도 핵심적이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할당

제를 시행하고 있는 아이슬란드, 스웨덴의 출산율은 1.7명~1.8명, 여성의 경제활

동 참가율은 각각 77.8%, 70.7%로 나타났다(베이비타임즈, 2020.09.08).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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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9년 출산율 0.92명과 비교할 때 두 배 수준으로 높다.

최근 우리나라도 남녀 모두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여 ‘19년 전체 육아휴직자 

105,165명 중, 22,297명이 남성으로 21.2%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

시간 확대, 역할 강화는 사회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아버지 스스로도 요구하고 있는 

권리이다. 문제는 사회적 인식, 기업문화, 제도적 개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양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직장에서의 구성원 간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변화한 사회상에 맞춘 아버지모델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시행과 확대이다.

먼저 아버지들이 각자의 양육모델을 구상하기 위하여 아버지 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교육과 상담, 특별한 상황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20년 현재 

전국 218개소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다양한 아버지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 및 23개구로 확대한 ‘아이조아 아빠교실’의 운영 만족도가 

높다. 이 프로그램은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역할 및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 소그룹 워크숍을 진행한다. 특히 단회기 프로그램보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소그룹 워크숍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더 높다. 

양육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1
⇨

양육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2
⇨ 아빠 자조모임 1

⇩

양육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3

⇩

아빠 자조모임 3 ⇦
양육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4
⇦ 아빠 자조모임 2

그림 Ⅴ-3.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0 아빠교실 운영 체계

출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seoul.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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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다회기성 교육이라는 점과 자조모임을 통하여 

아버지가 스스로 양육의 주체로서 생각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타 시도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한 아버지 교육이 진행 

중이나 아직은 토요일 시간을 활용한 단회기성 체험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는 의미를 가지지만, 자녀 양육과 

소통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 것과, 양육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또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평일 점심시간을 활용한 아버지 

교육도 진행 중인데, 아버지의 역할, 영유아의 권리, 연령별 지도법, 상호작용 

방법 등을 다룬다(연합뉴스, 2019.03.26). 이러한 교육은 수요자가 보다 편안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가율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버지의 

역할이 변화하고, 새로운 아버지모델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내실화된 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참가율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도입과 적극적인 홍보 방안도 요구된다.

다음으로 아버지 지원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 재원의 변화 또는 

다양화가 필요하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아버지 할당제 이용율은 70%를 상회하

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배우자출산휴가 ‘18년 실적은 6.7%로 집계되었다. 특히,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이용율은 낮아졌다. 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은 동료의 업무 과중과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이고, 사업체에서 대체인력 

수급에 소극적인 이유는 대체인력의 생산성 및 관리 문제와 더불어 비용문제가 

크다. 휴직자에게 유급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대체인력에도 일한 

대가를 지급해야하며, 인력 대체에 따른 생산성 저하도 감내해야하기 때문이다.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가 전가되거나 전반적인 업무량이 증가하여 직장 내 갈등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뉴욕타임즈는 아이를 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들 

사이에 최근 심화된 갈등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한 직원이 SNS를 통하여 아이 

돌봄 휴가를 낸 직원을 비난하면서 사내 게시판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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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2020.09.11). 남은 직원들은 적절한 대체인력을 수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원망과 육아 휴직자 개인을 비난하기도 하는데, ‘휴직 대신 그만 둔다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베이비뉴스, 2020.09 09). 현재처

럼 남은 직원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구조에서는 아버지 지원 정책의 이용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용률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대체인력 

수급에 대한 재원의 확보와 지원이 중요하다.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등 앞서 아버지 지원 정책으로 다룬 제도와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모성보호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다. 그런데 고용보험기금 재원의 지

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육아와 관련한 휴가와 휴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성보호급여의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어서 고용보험기금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쿠키뉴스, 2020.10.14). 고용보험기금이 실업 지원과 직업능력 

개발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모성보호급여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버지 지원 정책의 선진사례로 보고되는 북구 유럽의 

경우 이러한 종류의 지원정책 재원이 일반조세 또는 통합사회보험기금, 건강보험

으로 운용되고 있다(강민정 외, 2019).

고용보험으로 모성보호급여가 지급될 경우의 문제점은 이러한 제도의 적용이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비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특히 높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강민정 외, 2019). 임금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도 육아휴직이나 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지원이 불가

하다. 육아 및 출산 휴가, 휴직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용률을 높이

고 실제로 혜택을 받는 아버지가 많으려면 제도의 재원 기반이 공고해야 할 것이

며, 그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가정 참여에 대한 모두의 인식과 일 문화 

개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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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 양육태도 제언: 가정의 상호작용과 지지 강화

양육태도 인식에 대한 영향변인 분석결과에서 아침식사 횟수와 부모와의 주말 

대화시간, 부모님의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주요 변인이었다. 6개 하위 

종속변수 대부분에 영향을 주었으며, 횟수나 시간,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

육태도는 강화하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약화하였다. 특히,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는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와는 대조적이었다. 학업성적 만족도의 경우 긍정적 

양육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 만족도가 낮을수록 강요나 비일관성과 같은 

부적 양육태도를 강화하였다.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대화를 나누며 자녀의 생활

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지지적 관계 개념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Gardner, Huber, Steiner, Vazquez and Savage(2008)는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 간의 관계와 가족의 기능을 보다 공고히 하는 가족 보호요인으로 

‘적응적 평가’(Adaptive Appraisal),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보상적 경

험’(Compensatory Experience)이라는 개념적 틀을 제안하였다. 적응적 평가는 

가족에게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와 같은 ‘관점’에 관한 

개념이다. 보상적 경험은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 난 뒤의 다시 화합하는 

경험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가족 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며 신뢰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소연, 김정인, 2016; 재인

용). Olson과 DeFrain(2003)은 가족에 대한 헌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응집

성’, 가족의 위기나 갈등 등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정신적 안녕을 의미하는 ‘융통

성’, ‘의사소통’을 특징으로 들기도 하였다.

국내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 연구(김현주, 

이혜경, 2009)에서는 가족건강성을 ‘화목한 가정분위기’, ‘갈등 조절’, ‘활동 공유’

의 세 가지 구인으로 정의한 바 있고, 건강가족의 요소를 국내 가족문화와 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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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도출한 연구에서는 ‘공존적 노력’, ‘긍정적 상호작용’, ‘정신적 건강’의 

세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유계숙, 2004). ‘공존적 노력’은 Gardner et 

al.(2008)의 ‘적응적 평가’ 개념을 일부 포함하는 가족 간 교류의 양과 질을 의미한

다. ‘긍정적 상호작용’은 서로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보살피고 

의지하는 의사소통의 차원을 강조하는 개념이고, ‘정신적 건강’은 건강한 가족이

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개개인의 정신적 안녕을 의미한다.

표 Ⅴ-11 건강가족 요인 및 특성

요인 건강가족의 특성

공존적 노력

⁃ 변화에 적응하기
⁃ 변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
⁃ 질적인 시간을 많이 갖기
⁃ 위기를 통해 함께 성장함
⁃ 휴식시간 갖기
⁃ 취미와 여가생활 갖기
⁃ 위기극복 능력
⁃ 쾌활함과 유머
⁃ 가족성원들의 친지들과 교류함
⁃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기
⁃ 의견 차이를 인정함

긍정적 상호작용

⁃ 정직함
⁃ 성실함
⁃ 신뢰
⁃ 우애
⁃ 가족성원들의 개성과 인격 존중
⁃ 칭찬하기
⁃ 서로 보살핌
⁃ 서로의 감정을 나눔
⁃ 타협과 양보
⁃ 서로 의지함
⁃ 비난하지 않기

정신적 건강

⁃ 동정심과 자비
⁃ 윤리적 가치관 공유
⁃ 인간애
⁃ 종교적 신앙

출처: 유계숙 (2004). 건강가족의 요소에 관한 연구-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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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강한 가족의 요소를 보면 공통적으로 함께하

는 활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 지지적이고 애정 있는 관계, 긍정적 소통과 상호작용, 

정신적 건강과 위기 대처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부모님

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소로서 아침 식사 횟수와 주말 대화시

간, 부모님의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식사는 가장 빈도가 높은 가족 활동이며(연합뉴스, 2018.05.23), 대화는 직접적 

교류와 소통의 시간이다. 또한 학교생활에 관하여 만족하고 있다는 지지적 태도도 

청소년이 자신의 부모님이 따스하고, 자신의 자율성을 지지하며 구조제공적 태도

를 가진다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10대~50대 3,343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8%가 하루 20분 미만이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대화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그 이유로 

가장 많이 든 것은 ‘이야기를 해도 가족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35.1%)’였고, 

‘가족과 마주칠 시간이 없어서(18.9%)’,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13.5%)’, 

‘이야기 하고 싶은 주제가 너무 달라서(13.5%)’ 순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8.05.23). 

그림 Ⅴ-4. 1일 가족과의 대화 시간 그림 Ⅴ-5. 가족과 대화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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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대화시간은 최근 들어 더욱 줄어드는 경향도 나타났다.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주중 부모님과 대화시간이 매일 30분 이상인 경우는 어머니와

의 대화는 72.9%, 아버지와의 대화는 41.1%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각각 

77.9%, 54.2%보다 낮아진 결과이며 2011년 72.0%와 45.6%에 비하여서도 아버

지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화를 ‘전혀 안함’의 비율도 높아졌다(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그림 Ⅴ-6. 주중 부모님과 대화 시간

가족 간의 대화를 비롯하여 식사, 여가 등의 함께하는 활동으로 교류와 소통하

는 시간을 늘리도록 하고, 서로 수용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건강 가족

의 중요한 요건이다. 2019년 기준 맞벌이 가정은 46.0%이고, 초·중등 자녀를 

둔 40대의 맞벌이 비율은 54.2%로 절반이 넘는다(국가통계포털, 2020.06.23.). 

자녀는 학업으로, 부모님은 일과 가사로 서로에게 관심과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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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이지만 작은 규칙이나 약속을 정하여 실천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서는 주중 대화시간보다는 주말 대화시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에 바쁜 주중 시간을 피하여 주말에 30분 이상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나 아침식사

를 함께하는 날을 늘려보는 것, 자녀의 수행이나 생활 모습을 수용적이고 지지적으

로 받아들이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한 새로

운 연구방법의 적용을 제안하는 것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주요 영향변

인인 양육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에

의 시사점 및 정책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출생순서, 

자녀 수 등 형제자매 관련 변인을 투입하여, 부모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조사의 형제자매 부가조사에 응한 원패널과 형제자매, 보호자의 응답 자료를 활용

하여,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 각 가정 간 차이(집단수준 분산)를 반영한 분석으로 결과를 산출할 것이며, 

결과에 따르면 양육태도 인식의 차이는 개인 간 차이와 가정 특성의 차이 양쪽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태도를 보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만드는 부모 특성, 형제자매 관련 변인, 청소년 개인 특성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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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2 연구 주요결과와 제언

주요결과 제 언

국가

- 양육태도 인식에 부계변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

- 아버지는 자신의 특성(연령,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 양육방식을 

달리하는데, 변화하는 사회 속 새로운 

아버지상 부재가 원인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특히 남성 육아 및 자녀와 

소통/교류하는 시간과 기회 부족함

   

Ø

Ø

⁃ [교육] 아버지교육 내실화/참여율 제고

‐ 체계를 갖춘 다회기성 프로그램 확대

‐ 양육주체로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방법 도입(강의식과 자조모임 혼합)

‐ 수요자 편의(시간, 장소)를 고려한 강좌 개설

⁃ [정책] 지원 정책의 재원 변화/다양화

‐ 고용보험으로 재원이 한정되어 재정 부족/

부담과 수혜자가 한정 문제 발생

‐ 별도기금 또는 일반조세 고려 가능

가정

- 아침식사 제공과 부모와의 

주말대화가 양육태도 인식에 가장 

주요한 변인임

- 자녀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양육태도 인식이 긍정적이었음

- 출생순서와 자녀 연령도 양육태도 

인식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Ø

⁃ [부모] 상호작용과 지지 기능 강화

‐ 건강가족의 특징으로 함께 하는 시간과, 지

지적 관계, 소통, 정신건강, 위기 대처능력 

등이 공통요소로 추출됨

‐ 식사와 대화 등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며

상호 지지 관계 구축이 필요함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한 가구 내 주 양육자와 

패널 청소년 그리고 그 청소년의 형제 및 자매를 대상으로 성장·발달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구인을 설문한 조사이다.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패널 대상자의 

형제 및 자매를 조사하여 데이터를 구축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청소년 성장과 

발달에 가장 주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가정과 가구 구성원(양육자, 형제·자매)

에 대하여 여러 상황과 생각, 신체 및 심리상태를 파악함으로서 이전보다 더 다양

한 주제와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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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도 한 가지 예로, 기존 양육태도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청소년에게 양육

태도에 관한 생각과 본인의 형제·자매 수, 출생순서 등을 질문하여 데이터를 구축

하고 이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경우 데이터 내에 다양한 출생순서의 

청소년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각기 다른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가정 내에서의 

출생순서에 따른 비교는 어려웠다. 특히 양육태도의 인식은 부모가 어떠한 방식으

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정 

내 특수성이 존재하는 변인이다. 즉, 한 가정 내 형제와 자매들은 같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으므로 자녀 간 상관이 존재할 것이며, 동시에 서로 다른 가정 간에는 

차별적 특수성이 존재할 것이다. 가구 내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들은 

가정이라는 상위 집단에 포함되는 객체들로 간주하여 청소년 개인 수준의 접근과 

가정이라는 집단 수준의 계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형제·자매의 응답이 포함된 데이터를 통하여 가능하였고, 위계선

형모형분석을 통하여 개인별 양육태도의 인식 차이에 포함된 ‘청소년 개인이 서로 

다름에 따라 기인된 차이’와 ‘속한 가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발된 차이’를 

분리하여 크기를 산출할 수 있었다.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도 형제·자매 간 

출생순서 효과 등 서로 다른 양육태도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 차이가 

집단 수준의 차이보다는 크게 나타났지만, 가정이 다름에 의해 기인한 차이도 

최대 약35%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전체 분산에 포함된 개인수준의 분산과 

집단수준의 분산을 분리하여 크기의 차이를 규명한데 방법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로서 양육태도 인식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아버지 양육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 간 교류/상호

작용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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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3 연구 의의

연구 의의

⁃ 새로운 데이터 구조에 적합한 연구모형(무선 절편 위계선형) 제안

⁃ 가구 내 공통적 특수성과 가구 간 차별적 특수성을 고려한 모형을 적용하여, 가구 간 

차이로 인한 분산 비율을 추정

⁃ 패널 청소년 응답과 그 형제·자매의 응답을 동시에 활용하여 순서효과를 검증함

⁃ 양육태도 인식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을 연구 결과로 확인, 아버지 양육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

⁃ 가족 간 교류/상호작용의 필요성 확인 및 제언으로서의 실천 사항 제시

연구의 한계점도 존재하는데, 활용한 데이터는 패널 청소년을 중심으로 그의 

형제·자매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형제·자매는 비확률적 편의표집한 

대상이다. 따라서 가구 내 형제·자매 중 한 청소년의 연령은 고정되어 있어 여러 

발달 단계에 걸친 응답을 받는 부분이나 형제·자매 응답 값의 대표성에 관한 약점

은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가 양육태도의 영향변인 탐색에 있어 형제·자매

의 효과를 규명하는데 있었으므로 데이터에서 외동 또는 형제·자매 응답을 받지 

못한 사례는 제외되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에

서는 외동 청소년 또는 한 자녀 가정과의 비교와 가정 내 역동에 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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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This study aims to explore factors influencing perspectives on 

childrearing, come up with policy implications, identify significant 

results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9, 

and suggest the use of an analysis model that reflects the structure of 

said survey and features of variables concerning childrearing.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concerns 1,745 adolescents from 845 

households of the second-year cohort of KCYPS 2018. Household-level 

variability and significance was checked using a basic model, into which 

influencing factors were not entered, using a random intercepts 

hierarchical linear model, followed by the quantitative changes in said 

variables by entering features related to parents and households, 

consecutively, into the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father-related features (age, 

academic background, whether working or not, etc.)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hildrearing perspectives, while mother-related features have 

minimal influence. It was also found that engagement in dialogue with 

parents at breakfast and on weekends i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of perspectives on childrearing. Parents satisfied with their children’s 

school life adopted a positive perspective on childrearing. Birth order 

and children’s ages are also factors that influence parents’ perspectives 

in this regard.

In conclusion, regarding the need for the substantiation of fathers’ 



education and enhancement of fathers’ participation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this study makes several suggestions, including: expanding 

and reinforcing the content of multi-session programs, adopting 

educational programs that promote fathers as key actors in childrearing, 

and providing lectures that take end-users’ convenience into account. 

Regarding policy supporting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care, this 

study suggests the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including the 

creation of a separate fund or introduction of taxation beyond 

employment insurance. Finally,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households 

set aside more time for family time, including meals and dialogue, as 

a way of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interaction and mutual support.

The focal points of this study are the estimation of variability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households with the application of a model that 

takes the specificity of the study-related variables into account, 

demonstration of the birth-order order effect based on wide-ranging 

empirical materials (i.e. responses from siblings),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relevant polic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confirmed the importance of perspectives on childr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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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R50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최창욱

20-R51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 최용환·곽창규·이성규

20-R52 수원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용환·김보경

20-R53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20-R54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연구 / 최인재·송원일·박지원 

20-R55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 최인재·송원일·배수인 

20-R56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의 성장관리 및 성과측정 방안 연구 / 이정민·성유리·김혜원

20-R57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20-R57-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20-R57-2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20-R5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방안 연구 – 특성화고 혁신지원 운영모형 개발 

/ 강경균·김영만·김용성

20-R5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 김희진·임희진·정윤미 

20-R6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 개발 / 

연보라·최정원·김성은

20-R61 학업중단 현황 및 지원 방안 / 김성은·박하나·김현수

20-R62 환경 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연구 / 장근영·김기헌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20-S01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30)

20-S0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성과보고회(1.31)

20-S03    2020년 제28회 청소년정책포럼: 학교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1.22)

20-S04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1.31)

20-S05    제25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강원국 교수의 매력적인 글쓰기 특강(4.23)



20-S06   제26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김병완 작가의 퀀텀 독서법 및 책쓰기 특강 (4.21)

20-S07    2020년 제29회 청소년정책포럼: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안(6.19)

20-S08    2020년 제30회 청소년정책포럼: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7.17)

20-S09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실무 역량 강화 연수(초등, 중등, 고등)(7.28)

20-S10    2020년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7.28)

20-S11    제3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묻다 <별점 인생>(8.5)

20-S12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1)

20-S13    제3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Z세대의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스타마켓을 중심으로(8.26)

20-S14    2020년 제32회 청소년정책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의 방향(8.18)

20-S15    청소년 이슈 관련 네트워크 분석(8.25)

20-S16    2020년 제33회 청소년정책포럼: 학교 안밖 청소년 협력체계 구성 연계 방안(9.23)

20-S17    제3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10.6)

20-S18    2020년 대안학교 관리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10.5)

20-S19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10.5)

20-S20    2020년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10.21)

20-S21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11.12~13)

20-S22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11.13)

20-S23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11.18)

20-S24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 사이버폭력 정책 동향 및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방향 모색)(12.18)

20-S25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11.28)

20-S26    제9회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11.20)

20-S27    제36차 청소년정책포럼: 우리나라 한국아동·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12.1)

20-S28    제37차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쳬계의 과제와 방향(12.8)

20-S29    제1차 10대청소년목소리포럼: 코로나로 세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이상을 쏘다 

–동고동락, 각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12.5)

20-S30    제38차 청소년정책포럼: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12.17)

20-S31    제39차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12.22)

20-S32    진로위기학생 유형별 진로교육 실천과제 성과보고회 자료집(11.27)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9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9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99호)

기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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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0호: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학교 

졸업예정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1호: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2호: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3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4호: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5호: 미래지향적 청소년관계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6호: 「청년기본법」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7호: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8호: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9호: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NYPI Bluenote 통계 49호: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50호: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51호: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관련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52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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